
미국장로교회(PCA) 제 48차 총

회 및 한인총회(PCA-CKA) 제24

차 총회가 “오직 여호와가 나의 

힘줄”이라는 주제로 지난 6월 28

일부터 7월 2일까지 미조리주 세

인트루이스 컨퍼런스 센터에서 

약 3000명의 목회자와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PCA-CKC 수련회도 동일한 장

소에서 진행됐다. 

이번 한인총회를 호스트 한 수

도노회 노회장 차용호 목사는 “코

로나19로 총회 준비가 쉽지 않았

으나 와싱톤중앙장로교회(담임 

류응렬 목사)의 지원으로 보다 많

은 회원들이 참석할 수 있었다”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이날 개회예배에서 류응렬 목사

는 “오직 여호와가 나의 힘줄이라

고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능히 

팬데믹도 이길 수 있다”며 “코로

나19로 어려운 중에도 주님이 맡

겨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길 바

란다”고 당부했다.

지난해는 팬데믹으로 총회가 열

리지 못했으나 올해는 예년(2000명 

정도)보다 더 많은 수가 참석했다. 

한인 목회자도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PCA-CKC 총회에서 선출

된 새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회장 김지성 목사(서남노회, 

글로발선교교회) △수석부회장 

이인승 목사(남부노회) △상임총

무 박수현 목사(서북) △부총무 

서경재 목사(동남) △서기 권승룡 

목사(서남) △부서기 남성우 목사

(중부) △회계 신정훈 장로(서남) 

△부회계 이범선 장로(수도) △감

사 이기섭 목사(동부), 홍지선 목

사(서북), 성기중 목사(동북부).

이어 지난 7월 7일에는 온라인 

줌을 통해 임원회를 열고 △실행

총무로 박상목 목사(서남 OC 노

회)를 선임했으며, 서남노회와 서

남 OC노회 주관으로 갖게 되는 

제25차 PCA-CKC 총회 및 수련회

는 2022년 6월에 Birmingham(AL)

에서 열리는 제49차 PCA 총회와 

함께 갖기로 결의했다.

<3면으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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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기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대가 악해지고 교회도 
지탄받는 이 시대에 복음의 능력만이 언제 어디서든
지 그 힘을 다할 수 있도록 부르신 자들을 보내주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주의 말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
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디모데후서 4장 2절

캠 퍼 스 l 온 라 인   

월 드 미 션 대 학 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사회복지학
  
            

 

www.wmu.edu l 500 Shatto Pl., Los Angeles l (213)388-1000   

COVID-19 대유행으로 인해 

1년 동안 연기된 후 지난 7월 23

일 개막한 도쿄올림픽의 다른 

모습들은, 참가하고 있는 올림

픽 선수 및 팬들의 교류와 신앙

을 나눌 수 있는 방법까지도 비

일상적인 것으로 만들어 놓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COVID-19 

감염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일

본이 도쿄 지역에 4번째 비상사

태를 선포함으로 발생했다. 

기 독 교 운 동 선 수 협 회

(Fellowship of Christian 

Athletes, FCA)의 윌 톰슨(Will 

Thompson) 일본 담당 이사는 "

육체적, 정신적, 영적 존재로 창

조된" 운동선수에게 신앙으로 

다가가 들어주고 치유해주는 편

의시설이 중요한 이유를 설명했

다:

"실패, 부상, 실망 또는 성취감

이 닥쳤을 때 이 선수들이 그들

에게 완전히 봉사하는 방식으로 

진정 그들과 관계를 맺을 적절

한 지원이 거의 없습니다. 영적 

격려와 지도가 필요한 동료 인

간으로서 있는 그대로의 그들을 

만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경

쟁의 현장 안팎에서 그들의 삶

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

다.”

2016년 리우 데 자네이루에서 

열린 지난 하계 올림픽에서 올

림픽 빌리지는 기독교, 이슬람

교, 힌두교, 불교 및 유대교를 대

표하는 성직자와 기도 공간이 

있는 다종교 센터가 있었다. 

도쿄올림픽 빌리지에는 다종

교센터도 포함될 것이라고 도쿄 

2020 국제커뮤니케이션 팀은 말

했다. 

Religion News Service에 제

공한 위 성명에서 “마을에는 선

수들에게 종교 서비스와 기도에 

적합한 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다종교센터가 포함될 것입니

다”라고 확인했다. "Tokyo 2020

은 다종교센터를 계획하고 자원

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 종교 및 

종교 단체와 협력하고 있습니

다."

그러나 센터에서 제공하는 숙

박 및 편의시설들은 COVID-19 

전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과거 

올림픽 기간과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 

올림픽 선수촌에 입주한 선수

들을 위한 종교 서비스는 가상

으로만 제공될 것이라고 국제올

림픽위원회(IOC) 언론홍보팀이 

이메일로 확인했다.

FCA의 톰슨은 따라서 목회자

도 마찬가지라고 말한다. 동 조

직은 이전에 올림픽 게임에서 

경쟁하는 기독교 선수들을 위한  

영적 코치(chaplaincy)를 지원해

왔었다.

“아직 소수의 공인 종목이 있

지만 COVID 제한으로 인해 비

상사태 시에만 올림픽촌에 들어

갈 수 있습니다. 올해의 모든 목

회는 가상으로 진행됩니다. 요

청 시 Zoom 일대일 약속, Zoom 

예배, 선수들에게 제공되는 여

러 언어와 전통으로 미리 녹음

된 영적 메시지를 통해 제공됩

니다.”

도쿄 2020 조직위원회는 또한 

올림픽 선수촌 주민들이 연락하

거나 방문할 수 있는 종교 또는 

종교 센터 목록을 준비하고 있

으며, 올림픽 경기장에 다종교 

기도공간을 설치하고 있다고 커

뮤니케이션 팀이 밝혔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작년에 

한 일본조직(Yasu Project)은 올

림픽 기간 동안 이슬람교도들이 

매일 5번의 기도를 드리는 공간

을 제공하기위해 개조된 트럭인 

"Mobile Mosque"를 올림픽 경

기장 밖에 주차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팬데믹이 이

러한 계획을 변경했는지 여부는 

아직까지는 확실하지 않다. 

최근에 도쿄가톨릭 대교구는 

지난주 비상사태 속에서 교회 

방문객을 금지하고 올림픽을 위

해 지역으로 여행하는 선수, 지

원 스태프 및 팬들의 영적 필요

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계획(대

면적/신체적 종교 활동)을 취소

한다고 발표했다. 보도에 따르

면 주일미사 및 기타 경건 동영

상을 가톨릭 운동선수들에게 대

신 여러 언어로 생중계할 예정

이다. 

도쿄 올림픽 기간 동안의 전

도 역시 기존의 올림픽 대회와

는 다르게 진행될 예정이다. 

크리스천 전도/선교 팀들은 

전염병 제한으로 인해 올림픽 

경기장에 출입할 수 없기 때문

에 도쿄 거리 및 일본의 다른 지

역에서 사람들과 만나 복음을 

공유할 수 있는 자료들과 사역 

활동을 개발했다.

<3면으로 계속>

최초의 '재미없는' 올림픽이라는 별명을 얻은 ‘도쿄올림픽’이 

개막됐다. 선수들은 도쿄올림픽 빌리지 식당에서 혼자 식사하

고 거리를 유지하고, 텅 빈 경기장에서 경쟁하라는 요청을 받

았다. 그리고 참가하고 있는 운동선수의 영적 건강을 돌보는 

목회자조차도 대부분 온라인에서만 볼 수 있다(At Tokyo 

Olympics, even faith events look different as COVID 

spikes. Here’s how: Religious services for residents of the 

Olympic Village will be provided virtually due to the 

pandemic, but Christian evangelistic organizations aren’t 

letting COVID-19 dampen their efforts at reaching the 

Japanese).

COVID-19 재확산에도 복음화 열정 뜨겁다!
RNS, ‘도쿄올림픽’현장에서 벌어지는 복음화 전략과 사역 소개 

제 24차 PCA 한인총회, PCA 48차 총회와 함께 열려

신임 총회장에 김지성 목사 선출
제 24차 PCA 한인총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1.미국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SEVIS I-20   혹은 J-1 Visa
2.직장과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서든지 소집특강 및 Online 으로 학점취득 가능
3.영어, 한국어 언어에 구애없이 학점취득 가능
4.타 대학에서 받은 학점 최대한 인정하여 편입가능

학점,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 (636)327 - 4645 / Fax : (636)327 – 4715 
E-mail : usa@midwest.edu

Washington DC: 
  Campus 

5103 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Tel : (571)730 – 4750 / Fax : (571)730 – 4751 
E-mail : wdc@midwest.edu

 국제항공대학(원), 경영대학(원), 교육대학(원),  리더십대학원, 국방대학원, 
 상담심리대학원, 신학대학(원), 음악,문화예술대학원  

신신학학, 목목회회학학 - 학학사사, 석석사사, 박박사사 학학위위과과정정 

목회자, 선교사, 기독교 지도자를 위한 리더십 전공 Ph.D. 학위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Midwest University 와 함께 동역할 인재를 찾습니다 
(부설- MIRI 연구소, 글로벌 리더십 연구원) 

•교수  1. 경영, 마케팅, 리더십 분야의 박사 학위 소지자
2.신학, 선교, 목회,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3.국방, 항공, 상담 분야와 관련한 박사학위 소지자

* Full time or Part time - Online Teaching,  전공분야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 할수 있는 분

•사역 개발 분야 - 산학협력, 인력개발, IT, 마케팅, 항공, 어카운팅과 관련된 학사학위 이상자

•자격   1. 미국에서 High School 과 College 졸업 예정자 혹은 졸업자
2.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
3.영주권 스폰 가능
4.관련분야 경력자 선호

•제출서류 : 이력서, 대학이상 성적 증명서, 자기 소개서
•제  출  처 : jp@midwest.edu

과학전문지 네이처는 지난 

1월 전 세계 100여 명의 면역

학자와 바이러스학자, 건강전

문가들에게 코로나19 감염을 

일으키는 'Sars-Cov-2' 바이

러스가 근절될 수 있을지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응답

자의 약 90%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들은 코로나바이러

스가 독감과 같은 풍토병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세계 각

국에서 계속해서 유포될 것이

라는 증거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과거 인류와 질병과의 

싸움에서 전례가 없는 일은 

아니지만 코로나바이러스는 

우리에게 몇 가지 특정한 도

전과제를 제시한다. 그렇다면 

앞으로 몇 년 동안 우리가 코

로나19와 함께 살게 될 것이

라고 예상하는 근거는 무엇일

까?

코로나19를 퇴치하지 못하

는 이유

천연두는 퇴치된 희귀 질병 

중 하나다. 전염병 퇴치는 쉬

운 일이 아니다. 사실 WHO는 

지금까지 2가지 바이러스성 

질병인 천연두와 우역(소 전

염병)에 대해서만 공식적 퇴

치를 선언했다. 고대 질병인 

천연두만이 지리적 분포와 도

달 범위 면에서 코로나19와 

비교될 수 있다. 천연두는 

1980년대 이르러 박멸될 때까

지 20세기에 최대 5억 명에 

이르는 사망자를 냈다.

천연두 바이러스의 전염을 

차단하는 백신 개발 등의 독

특한 환경들이 '천연두 퇴치'

에 도움이 됐다.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개발된 코로나19 백

신은 이 같은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런던 위생 및 열대 의과대

학 전염병 역학교수인 데이비

드 헤이만은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백신은 감염을 

예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

다"며 "단지 질병을 덜 심각하

게 만드는 등 감염 정도를 조

정할 뿐이고,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은 여전히 바이러스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영국 이스트 앵글리아대 의

대 교수인 폴 헌터는 한 발 더 

나아가, '백신은 우리가 코로

나19에 걸리는 것을 막지 못

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는 

"코로나19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우

리가 백신을 맞았든 안 맞았

든 간에 평생 반복적으로 코

로나19에 걸리는 것은 불가피

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는 어떻게 

될까?

코로나19는 독감과 같은 풍

토병이 될 수 있다.

헤이만 교수는 앞으로 코로

나19가 풍토병이 될 것으로 

믿는 많은 전문가 중 한 명이

다. 앞으로 몇 년 동안 전 세계 

인구 사이에서 코로나19가 계

속 유포될 것이란 얘기다. 

WHO는 매년 29만 명에서 

65만 명이 독감 관련 원인으

로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질병은 산출

된 사망자 수와 더불어 관리

할 수 있는 수준에 머물러 있

다.

이와 같이 과학자들은 바이

러스가 계속 존재하지만 사람

들은 백신 접종과 자연 감염

을 통해 코로나19에 대한 면

역력을 키우게 될 것으로 기

대하고 있다.

헤이만 교수는 "바이러스가 

인간 세포에서 복제되면, 때때

로 돌연변이가 발생한다"며 "

이러한 돌연변이 중 일부는 

우려를 야기한다"고 설명했

다. 하지만 그는 코로나19가 

다른 수단을 통해 현재보다 

덜한 걱정거리가 될 수 있다

고 말했다. "바이러스는 돌연

변이에 의해 또는 인구의 대

부분이 백신을 접종받았기 때

문에 독성(심각도)이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독감처럼 백신을 계속 맞아

야 할까?

코로나19 백신의 면역력이 

얼마나 지속되는지는 명확하

지 않다. 바이러스 입장에선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을 전

염시키는 '임무'를 갖고 있으

며, 이게 바로 돌연변이가 흔

한 이유다.

옥스퍼드대 트루디 랭 글로

벌헬스 교수는 "진화론적 관

점에서 볼 때 바이러스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기 위

해 변이가 필요하다"며 "성공

적인 바이러스는 더 쉽게 퍼

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독감 바이러스의 변화는 너

무 흔해서 매년 보건기관 네

트워크에 의해 독감 백신의 

구성이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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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년을 연기했건만 여전히 끝

나지 않은 팬데믹과 그에 따르는 

반대운동 등으로 도쿄 올림픽은 

개최 여부조차 불투명했다. 그러

나 지난 23일 개막된 도쿄 올림픽

은 무관중이라는 사상 초유의 상

황 속에서도 모든 경기가 큰 혼란 

없이 진행되고 있다. 올림픽은 고

대 그리스에 그 기원이 있고 근대

올림픽은 프랑스의 피에르 드 쿠

베르탱 남작이 일으켰다. 그는 

1894년에 “더 빨리, 더 높이, 더 

힘 차 게 ( F a s t e r ,  H i g h e r , 

Stronger)”를 올림픽의 구호로 내세웠다. 지난 127년 동안 지속

되어왔던 올림픽의 구호가 이번 올림픽을 앞두고 하나가 더 추

가되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다 함께(Together)”이다. 오랜 시

간 동안 “빠름”의 가치가 중요시되던 올림픽이 혹독한 고난의 

시간을 겪고 “함께”의 소중함을 품게 된 것이다. 

“빠름”의 가치를 노래하는 일은 이미 고대 그리스 올림픽에도 

있었다. 아이라니하게도 그 고대 그리스에 “빠름”만이 인생의 

전부가 아닌 것을 갈파한 사람이 있었다. 노예 출신이자 이야기

꾼이었던 아이소프스이다. “이솝 우화”로 알려진 그의 이야기 

가운데 “토끼와 거북이”가 있지 않은가. 토끼는 빠른 경주자였

다. 하지만 거북이가 마지막에 먼저 도착한 선착자가 되었다. 이 

우화에 대한 해석은 각기 다를 수 있겠지만 “꾸준한 성실”이 “

교만한 빠름”을 이긴다는 교훈은 분명히 담고 있다. 그 이솝 이

야기 가운데 “곰과 나그네”의 이야기를 잘 아시리라.

어느 날 두 친구가 같이 여행을 떠났다. 두 친구가 큰 숲속의 

길을 걷고 있을 때 눈앞에 한 마리의 곰이 나타났다. 한 친구는 

잽싸게 바로 근처의 큰 나무에 기어올랐지만 다른 친구는 도망

치지 못했고 그냥 땅에 쓰러져서 죽은 척했다. 곰은 죽은 척하

는 친구에게 다가와 그의 귓가에 입을 대고 있다가 잠시 후에 

숲속으로 사라졌다. 나무 위로 도망친 친구는 살았다 싶어 내려

왔다. 그리고 쓰러져 친구에게 "곰이 아까 너의 귀에 대고 뭔가 

속삭였던 것 같은 데 무슨 말을 한 거야?" 라고 물었다. 쓰러져 

있던 친구는 이렇게 대답했다. "곰이 내게 위험한 상황에서 친

구를 버리고 자기만 살겠다고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가는 매정

한 친구와는 빨리 헤어지라고 말했어." 이솝은 "토끼와 거북이"

에서 "빠름"의 가치를 경계하였고 "곰과 나그네"에서 "재빠름"의 

질타와 "함께"의 미학(美學)을 강조하였다. 

지금 이 원고를 쓰고 있는데 보스턴에 사는 둘째 아들에게 화

상통화가 걸려왔다. 아들과의 통화보다는 18개월 된 손녀와의 

영상통화가 우선이었고 전부였다. 나는 "빨리" 원고를 마감해야 

하는데 18개월의 손녀가 계속 장난을 건다. 손녀가 "어흥" 하면 

내가 "아구 무서라" 라고 하며 숨는 행동을 해야 한다. 손녀는 

좋다고 하며 내 바쁜 사정은 모른 채 계속 "어흥" 한다. 손녀는 "

빠름"에 대한 가치는 전혀 모른다. 하지만 "함께"의 즐거움은 너

무 잘 안다. 아이가 "빠름"은 몰라도 살 수 있지만 "함께"가 없이

는 살지 못하리라. 왜 아이뿐이겠는가. "함께" 는 하나님이 우리

에게 원하시는 삶이요 하나님이 친히 참여하시는 탁월한 삶의 

방식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렇다. "함께"에는 두려움

이 없다. "함께"는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다. "함께"에는 놀라움

과 즐거움 넘친다. "함께"에는 위대한 승리가 따른다. 이토록 경

이로움으로 가득 찬 "함께"의 미학(美學)은 미학 중의 미학이 아

닐까.

발행인 칼럼

“함께”의 미학(美學)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코로나19 팬데믹 터널의 끝은 어디일까?
BBC, 일상이 된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과학자들의 진단 소개

세계보건기구(WHO)가 팬데믹을 선언한 이후 전 세계적으로 1억

85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됐고, 400만 명이 사

망했다. 백신 접종 인구가 늘어나면서 지난 16개월 동안 코로나19

가 우리 삶에 미친 제한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

다. 그러나 과학자들 사이에선 코로나바이러스가 우리 곁에 계속 

머물 것이란 확신이 커지고 있다(“Corona will never go away.” How 

to deal with it?).

독감 같은 풍토병 가능...코로나백신은 변이에도 효과적
면역력 측정불가...확산 억제방법으로 마스크 사용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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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오는 12월 2일에는 내

년도 CKC 총회 준비를 위해 

버밍햄에서 임원 및 전국 9개 

노회장, 서기 연석회의를 갖

기로 하고, CKC 총회가 열리

는 Briarwood Presbyterian 

Church를 미리 방문하게 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총회에서 브라

이언 채플 박사(전 커버넌트

신학대학교 총장)가 신임서

기에 임명됐으며 동성애 문

제를 비롯해 한인수도노회에

서 상정한 아시안 차별금지

법 등이 주요안건으로 상정

됐다.

PCA에는 약 2천여 교회가 

소속돼 있으며 그중 한인교

회는 약 240개, 전체 목회자

는 약 5천명, 한인목회자는 

700여명이 소속돼 있다. 교단

은 한인교회가 미 전역에 9개 

노회를 구성하고 별도의 총

회를 하도록 배려하고 있다. 

남장로교(PCUS) 교단이었

던 PCA는 자유주의 신학으

로 가는 교단을 탈퇴해 1973

년 새롭게 창설한 교단으로, 

뉴욕 리디머교회, 버밍햄 브

라이어우드교회, 애틀랜타 

페리메터 처치가 대표적인 

교회이며, 한인교회로는 남

가주사랑의교회와 와싱턴중

앙장로교회가 소속돼 있다.

류응렬 목사는 “성경을 하

나님의 무오한 말씀으로 믿

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

한 구원을 강조하는 PCA 교

단에 고마운 마음”이라며 “특

별히 미국내 전도를 위해 교

회개척을 격려하고 세계 선

교를 위해 적극적으로 뛰어

드는 교단의 정책을 보면서 

너무나 자랑스러운 생각이 

든다”고 총회참석 소감을 전

했다. 

류 목사는 “교단에 속한 많

은 교회가 진리의 말씀과 성

령의 은혜로 날로 부흥할 수 

있도록, 미국 전역에 올바른 

개혁신학으로 신학교와 교회

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교단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했다.
<유원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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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침례교국제선교위원회

(IMB)와 FCA는 대회를 앞두

고 IMB 선교비디오가 선언하

듯이 “일본인은 두 번째로 큰 

미전도 종족”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국민의 약 48%가 신도, 

46%가 불교, 1%가 기독교인

이라고 미 국무부가 보고했다.

일본 남침례교 선교사인 스

콧  브 래 드 포 드 ( S c o t t 

Bradford)는 IMB의 접근방식

이 올림픽 경기장에 입장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행사

중심이 아니라 전략중심"이 됐

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주일 경기를 거부

한 크리스천인 20세기 초 올림

픽 육상스타 에릭 리델의 이야

기를 담은 올림픽 주제의 소책

자를 배포하고 있다. 중국에서 

사역한 스코틀랜드 선교사의 

아들인 리델은 1981년 오스카

상을 수상한 영화 "불의 전차"

의 주인공으로 등장해 잘 알려

져있다는 이점이 있다. 

책자 안에는 읽는 사람들에

게 크리스천이 되는 것에 대한 

정보와 선교사들이 대회가 끝

난 후 주최할 계획인 후속행사

에 대한 초대를 안내하는 QR

코드가 있다.

브래드 포드와 다른 선교사

들은 기차역에 드나드는 일본

인들이 영어를 구사하는 사람

들과 대화하는 기술을 연습하

는 데 잠시 도움이 되기를 바

라며 보행자 통행이 많은 장소

에서 무료 "5분 영어" 세션을 

제공하고 있다.

그들은 또한 올림픽 핀과 기

독교 만화를 나눠주고 있다. 

일본에서 시작된 인기 있는 만

화예술 형식인 만화(manga)는 

올림픽 개막식에서 두드러지

게 등장했다.

톰슨은 “핀 배부/교환은 올

림픽 문화에서 큰 일”이라고 

말했다. FCA은 신약성경의 한 

구절, 고린도전서에서 믿음, 희

망, 사랑이라는 단어를 표시하

는 세 개의 올림픽 핀세트의 

생산을 제한했다. 

그는 “만들어진 핀이 올림픽

과 패럴림픽 기간 동안이나 이

후에도 복음 대화에 활용되기

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FCA은 또한 Biblica(구 국제

성서공회)와 제휴해 "일본 스

포츠 성경"을 제작하고 2만부

를 인쇄했다.

톰슨은 "팬데믹은 우리의 배

포 방법과 계획을 변경했습니

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해외에

서 오는 운동선수와 협력해 스

포츠클리닉, 캠프 및 다양한 

이벤트를 배포의 촉매제로 사

용하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했

다. “우리는 이 자원을 일본 코

치와 선수들에게 배포하기 위

해 다양한 교회, 선교단체 및 

개인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2면에서 계속>

파상풍과 같은 다른 질병

들은 일생 동안 부스터 잽(추

가 접종)을 필요로 한다.

알려진 바와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적어도 4가지 주

요 변이를 만들어냈다. 이 중

에는 인도에서 처음 확인돼 

현재 유럽과 아시아 및 미국

에서 급증하고 있는 전염력 

높은 델타변이도 포함된다.

통계에 따르면 백신은 델

타변이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영국 공중보건국의 최근 자

료에 따르면 지난 2월과 6월 

사이에 병원에 입원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의 

82%가 예방접종을 받지 않

았거나 1차 접종만 받은 것

으로 나타났다.

영 국  국 민 보 건 서 비 스

(NHS)는 겨울을 앞두고 세 

번째 예방주사 접종을 계획

하고 있으며, 3000만 명이 이 

추가접종을 받을 예정이다.

미국 국립보건원은 추가 

접종이 항체를 증가시키고 

보호기간을 연장하는지 여부

를 연구하기 위해 백신을 완

전히 접종한 사람들을 대상

으로 임상시험을 시작했다.

과학자들도 코로나19 백신

의 면역이 얼마나 지속될지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는 백신들이 상당히 새롭

고 연구원들이 여전히 다양

한 종류의 백신에 대한 면역 

반응을 분석하고 있기 때문

이다.

헤이만 교수는 "추가 백신

을 맞을 필요가 있을지는 아

직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다. 

"코로나바이러스는 독감과 

다른 바이러스이고, 따라서 

현시점에서 추가 백신을 맞

을지 말지 생각하는 건 바람

직하지 않습니다."

마스크는 계속 써야 할까?

팬데믹 기간에 마스크 착

용을 의무화하는 것만큼 논

란이 된 조치는 없었다. 심지

어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

에서 정치적 논란거리가 되

기도 했다. 그러나 과학자들

은 백신 접종률이 높은 지역

에서도 코로나19 확산을 억

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마스

크를 사용하는 것을 압도적

으로 지지하고 있다.

코펜하겐 대학의 행동과학

자 크리스티나 그라버트는 "

불확실한 상황이 발생할 때

마다 계속 봉쇄조치를 유지

할 수는 없다"고 말했

다. 그는 "아픈 사람

들은 대중교통을 이

용하지 않고 집에서 

일하거나, 적어도 다

른 사람들과 함께 있

을 때는 마스크를 착

용하도록 계속 권고

하는 게 합리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마스크 사용은 일부 아시

아 국가들에서 널리 퍼져 있

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

지 않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

국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에 대한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지난 4월에 해

제된 가운데 이후 백신을 접

종한 사람들 중 마스크를 항

상 착용한다고 응답한 사람

들의 비율은 74%에서 63%

로 떨어졌다.

이 설문조사에서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 사이

에서도 마스크 착용률이 감

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선 정부가 공중보건 

캠페인의 일환으로 실내에서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을 지

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

면 다른 사람들은 마스크 착

용은 개인의 의사에 달려있

고, 대중교통이나 혼잡한 장

소에선 예의상 마스크 착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고 믿

고 있다.

휴스턴 한인교회

담임목사 청빙공고담임목사 청빙공고
텍사스주의 휴스턴시에 위치한 휴스턴 한인교회(korean Christian Church of Houston)

초교파, 자체성전보유, 담임 목사님을 다음과 같이 청빙합니다.

1. 자격요건

1) 신학대학원(M.Div.)을 졸업한 목사
2) 이민교회에서 3년이상 담임목사(부목사 포함) 경력 있으신 분
3) 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자 소지자
4) 이중 언어(한국어, 영어) 가능한 분

2. 제출서류

1) 본인및 사모의 이력서와 자기 소개서(가족사진 첨부)
2) 목회 철학/비전 계획서및 간증서
3) 6개월 이내에 행한 설교 영상 2회분
4) 대학교 및 신학대학원 졸업증명서
5) 목사 안수 증명서
6) 추천서(추천인 연락처 기재)

3. 지원서류 접수 안내 

1) 제출방법: 서류는 청빙위원회 이메일 주소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청빙위원회 email address : kcch2019@gmail.com
2) 설교 CD는 우편으로 보내셔도 됩니다.

교회 우편 주소
Korean Christian Church of Houston c/o Senior Pastor Nominating 
Committee 10410 Clay Rd, Houston, TX 77041

3) 본 교회 청빙 절차에 따라서 서류심사 후 개별통지 하겠습니다.
4) 제출된 서류는 청빙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며 일체 반환되지 않음
5) 지원 관련 문의는 상기 이메일 주소로 하시기 바랍니다.

휴스턴 한인교회 담임목사 청빙위원회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선교사들

이라도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인도와 브라질 그리

고 아르헨티나 등지에서 여러 선교사님이 코로나

에 감염되어 생명을 잃었습니다. 척박한 선교 현장

에서 묵묵하게 사역을 감당하다가 고결한 생명을 

하나님께 바친 사람들, 천국에서는 천군천사들이 

두 팔을 벌려 환영하겠지만 땅 위의 가족과 우리에

게는 크나큰 아픔과 아쉬움을 남깁니다. 선교사님

을 더 이상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는 일념으로 탄생

하는 것이 ‘선교사 백신접종 프로젝트’(SMVP) 운

동입니다. 현지 선교사님들과 가족을 미국으로 초

청하여 백신을 맞도록 도와드리는 운동입니다. 아

이들이 있는 경우에는 가급적 파이저 백신을 맞도록 권유하고 장년인 경우

는 본인이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이티에서 섬기는 이동렬 선교사님

이 앞장서서 이 일을 시작했고 세계의 많은 목회자와 교회가 마음을 모아 

협력하고 있습니다. 

6월 19일에 과테말라에서 섬기는 선교사님을 시작으로 미국에 입국하여 

백신을 맞는 선교사님 가정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100가정, 200

명 이상이 등록한 상태이고 장차 워싱턴 뿐 아니라 미국 다양한 지역과 한

국에서도 이런 백신접종 운동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인적, 

물적 자원이 필요한 일입니다. 미국에 있는 많은 한인과 교회 그리고 한국

에서도 이 사역을 위해 후원금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은 1회나 2

회에 끝나지만 이 사역을 위해 공항에서 선교사님들 픽업하는 것부터 숙소

와 엄청난 분량의 식사도 요구되는 일입니다.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이 머무

는 동안 이동을 위해 차량으로 섬기는 일과 다양한 행정 처리 등 많은 봉사

자가 요구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기꺼이 팔을 걷고 

달려오는 많은 사람을 보면서 역시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의 넘치는 사랑과 

선교에 대한 열정을 확인하게 됩니다. 온 세상이 팬데믹으로 힘겨운 가운데 

척박한 선교지에서 생명을 걸고 선교사역에 힘쓰는 귀한 선교사님들과 자

녀들 그리고 이분들을 섬기기 위해 즐거운 땀을 흘리는 성도님들, 모두가 

참 자랑스런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전염병은 시대마다 있어왔지만 그 대응에 따라 기독교회는 거대한 영향

을 받았습니다. 초대교회 전염병이 닥쳤을 때도 많은 크리스천도 감염되곤 

했습니다. 초대교회 문헌을 읽어보면 감염자들을 바로 격리시켜 가족이나 

사회로부터 단절시키지만 기독교 공동체는 감염된 환자를 홀로 두지 않고 

건강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간호했습니다. 결국 건강한 사람도 감염되어 생

명을 잃는 일도 있었습니다. 세상은 이런 어리석은 일을 보며 비난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생명을 바쳐 사랑을 쏟는 그들의 삶

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중세사회에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 가톨릭교회는 적절하게 대

응하지 못했고, 결국 중세 천년을 지배한 가톨릭이 무너지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전염병을 단순히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기거나 극단적으

로 교회에 충성하면 전염병의 위험에서 벗어난다는 주장은 전혀 상황과 맞

지 않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우리 앞에 불어 닥친 팬데믹은 언젠가는 사라질 것입니다. 그때 역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했는지 물을 것입니다.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

님의 절대주권을 믿는 신앙인들은 그냥 앉아서 백신이 해답이라고 외치지 

않습니다. 백신이 우리의 육체를 보호하는 것은 실로 고마운 일이지만 우리

는 이 광야 같은 고난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앞에 성실하고 책임성 있

는 답변을 제시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죄악으로 치닫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

의 심판, 인간 문명 발전의 한계를 깨우치는 울림, 세상을 향한 기독교회의 

책임, 복음 전파의 시급성 등 다양한 이해와 접근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

나 어떤 해석과 대응이라 해도 현재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최선의 

자세로 섬기는 사랑보다 더 위대한 답변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은 선교사님들은 건강한 모습으로 선교현장으로 달려

가서 맡은 사명을 위해 삶을 던질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기도하고 섬기는 

일은 하늘에서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실 일입니다. 세상 앞에

서는 기독교회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울림이 될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거울이 될 것입니다. 
preachchrist@kcpc.org

Safety Missions Vaccine Project(SMVP)

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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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응렬 목사

(와싱톤중앙장로교회)

신임 총회장에 김지성 

코로나19 팬데믹...

... 복음화 열정 뜨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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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에 한국에서 간첩의 

누명을 쓰고 40년간을 억울하

게 수감생활을 한 사람이 있었

습니다. 

스무 살에 수감됐다면 육십

에 누명을 벗고 세상에 나오게 

된 것이지요 생각 만해도 가슴

이 미어집니다. 본인의 그 사

십년의 젊은 인생을 무엇으로 

보상받을 수 있겠습니까?

너무 가혹한 경험을 한 사람

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바

울과 실라가 억울한 일로 무죄

하게 수감되어 무척 맞기도 하

고 감옥에까지 들어오게 되었

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억울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할 

상황입니다. 그 시간에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

미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찬미할 때 큰 지진이 나서 옥 

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

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습니다. 기도하고 찬

미하고 나서 일어난 상황이라 

누가 보기에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

니다. 

보통 말씀을 대할 때 기적의 

옥문이 열리게 된 것에 집중합

니다. 그런데 옥문이 열렸으면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미 후

에 응답받은 것이니까 누구보

다 가장먼저 옥문을 나서는 것

이 지당한 일일 텐데 옥문이 

열려도 바울과 실라는 도망하

지 않았습니다. 물론 간수와 

그의 가정을 전도하기 위한 일

이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

음날입니다. 소기의 목적을 달

성했으므로 옥문도 열렸겠다 

간수의 온 가정도 전도되어 가

벼운 마음으로 옥문을 나설 모

든 여건이 준비되었는데 바울

과 실라는 나가려 하지 않았습

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

히게 된 동기는 귀신들린 어린 

여종 하나를 앞세워 점치는 장

사를 하던 주인들이 바울이 귀

신을 쫓아주어 자유케 해주니 

더 이상 주인들의 사업에 이가 

없게 되니까 말도 안 되는 죄

목을 붙여서 때리고 옥에 가두

게 된 것입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불의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불의

한 일로 억울하게 옥에 갇히게 

된 바울 일행을 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옥문을 열어주셨습

니다. 보통 저희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

혜가 이 억울한 일보다 크니까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참고 

넘겨 전도의 일에 더 매진하게 

하신 걸로 결론을 지을 것입니

다. 

그런데 불의한 일을 당했을 

때 참는 것이 능사는 아님을 

오늘 말씀은 저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세상은 그 때나 지금

이나 불의하거나 부정한 세상

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은 믿음으로 사는데 그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런 불의한 세상에서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

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바울과 실라는 불의하게 옥

에 갇힌 후에 석방을 위해서 

출옥을 위해서 힘쓰고 애쓴 흔

적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감

옥에서 출옥할 모든 여건이 갖

추어져 있었지만 출옥하지 않

았습니다. 그 이유는 불의한 세

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

다. 

첫째, 불의한 일들을 책망

할 줄 알아야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출옥할 여건

이 주어졌지만 출옥하지 아니

하고 당당하게 책망합니다.

37절 말씀에 “로마사람인 우

리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우리를 때리고 옥에 가

두었다가 이제는 우리를 가만

히 내어 보내고자 하느냐 아니

라 저희가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옥에 

가둔 불의한 사람들을 공개적

으로 책망하기 위해서입니다. 

불의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당당하게 그 불의를 책망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중국에서 실제 있었던 “44번 

버스”라는 제목의 영화로도 소

개된 이야기입니다. 44번 버스 

운전사 중에서 젊은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그 날도 열심히 

운전을 하는데 깡패 두 명이 

그 버스에 올라타고 타자마자 

운전사에게 시비를 합니다. 시

비라기보다는 성 희롱을 하는 

거지요. 

버스는 가야하는데 보다 못

한 점잖은 신사 한 분이 그 깡

패들을 말리려고 앞으로 나와

서 야단쳐서 가르치려다가 오

히려 많이 맞았습니다. 깡패들

이 계속 운전사를 희롱하면서 

차를 출발시킵니다. 좀 인적이 

드믄 숲이 있는 곳에서 차를 

정차시키고 급기야는 숲으로 

운전사를 끌고 가서 폭행을 하

고 차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다시 출발하자고 깡패들이 명

령합니다. 운전사 아가씨는 울

면서 말합니다. 저기 저분 아

까 당신들이 때린 그 아저씨를 

이 차에서 내리게 하라, 그 사

람 내리지 않으면 나는 출발하

지 않을 거라고 깡패들에게 말

합니다. 기분도 안 좋은 사람

인데 안 내리겠다고 하는 그 

분을 강제로 차 밖으로 몰아내

고 빨리 가자고 재촉합니다. 

그 운전사는 출발합니다. 언덕

을 넘어서 이 운전자는 큰 호

수가 있는 지역에 다다를 때 

전속력으로 호수로 돌진하게 

됩니다. 자기도 물론 차에 탄 

전원이 사망하는 사고를 낸 것

입니다. 

그 운전자의 정의로운 심판

은 그 차에 탄 모든 승객, 깡패 

포함 죽음을 맞게 한 것입니

다. 그런 불의에 대해서 한 마

디도 못한 여러분 모두는 살 

가치도 없다는 끔찍한 이야기

입니다.

불의한 일을 보고 오늘날도 

여러 경우에 우리는 침묵할 때

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조금

이라도 내가 피해를 입게 될 

것 같으면 침묵하고 못 본 척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불의

에 대해서 무언으로 침묵하는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생각이

고 이기주의적인 생각입니다. 

이 시대에 시사 하는 바가 크

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지하철 안에서 흑인

들에게 한 여인이 돈도 지갑에

서 빼앗기고 추행을 하는데도 

아무도 멈출 것을 말하는 사람

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뉴스에

서 들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저는 오늘날 

우리 뉴욕교계의 불의한 일과 

부정한 일에 대한 의견들을 많

이 들어왔습니다. 해마다 총회 

때가 되면 후보들을 등에 업고 

마치 장사라도 하듯이 해를 이

어가며 금품수수며 마치 어린 

여종 하나 데리고 점하는 장사

군 들과 같은 행태가 끊일 줄 

모르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뻔히 누구누구를 알면서도 

쉬쉬하며 올바른 정의 앞에 무

뎌진 세상의 정치판을 보듯이 

같은 부정이 우리 교계를 어지

럽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며 덮고 못 

본척해 주는 것이 복음의 정의

를 세워가는 일이 아니라고 믿

습니다. 그 불의에 대해서 이제

는 말할 때가 되었다고 믿습니

다. 바울이 당당하게 책망했던 

믿음의 용기가 우리에게 절실

한 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런 불의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

를 취하는 일입니다.

바울은 상관들을 불러서 단

단히 야단칩니다. 그런 결과 

39절에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아가니” 라는 말씀이 얼마나 

우리를 시원하게 해주는 말씀

인줄 모릅니다. 단단히 야단치

고 나니까 그들이 취한 행동들

입니다. 

바울이 그런 불의한 일을 당

했지만 흔히들 예기하듯이 ‘뭐 

한 번 무엇 밟은 셈 치지’ 하고 

스스로 옥문을 나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내가 언제 여기 

또 오겠나. 루디아를 중심으로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질 텐데 

나 하나 참으면 되지’ 하는 생

각이었다면 번거롭게 상전들 

장사하는 사람들 부르지 않았

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불의한 

일에 대한 확실한 복음의 방법

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쩌면 어

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

지만 이 상황을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바울사도

는 이런 위험한 상황을 만들었

습니까.?

적어도 이와 같은 일이 다시

는 일어나지 않도록 조취를 취

하는 것입니다. 39세의 젊은 

나이로 나찌에 항거하다 형장

의 이슬로 사라져갔던 독일의 

신학자이며 목사인 본 훠퍼는 

“불의한 세상에서 왜 우리는 

잠잠합니까?” 라는 말을 남겼

습니다. 적어도 내가 당하는 

불의한 일에 대해선 철저한 재

발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했던 

바울 사도입니다. 

세 번째, 불의한 일을 당한 

자를 위로하는 일입니다. 

바울 사도 일행은 옥에서 나

와서 곧장 루디아의 집으로 향

합니다. 루디아의 집은 빌립보

교회의 전신이고 그 집이 빌립

보교회가 되었으므로 그 교인

들을 위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누구를 위

로하고 있습니까? 아니 누가 

위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당연히 아무 잘못 없이 매 맞

고 옥에 갇히고 억울하기 이를 

데 없는 바울과 실라입니다. 

당연히 빌립보교회 성도들이 

바울과 실라를 위로해야 하는

데 오히려 바울과 실라는 빌립

보교회 성도들을 위로하러 들

리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위로

를 보게 됩니다. 세상의 위로

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합니다. 부자가 가난한 사람에

게 하는 것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 무지한 사람에게 위로

합니다. 그런데 불의한 세상에

서 믿음으로 사는 길은 고난 

받은 자가 그렇지 않은 사람에

게 위로합니다. 사실 우리 일

상에서 나보다 월등한 사람이 

내게 위로할 때 정말 위로가 

되던 가요? 소위 목회에 성공

했다하는 분들이 위로한다고 

나의 목회에 진정한 위로가 되

던가요? 

엘리스 그레이 라는 분이 쓴 

책 “희망을 품은 여인들의 보

물”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엘리스 그레이와 친구

가 만나서 식당에서 아주 심각

하게 걱정되는 이야기를 나누

고 있을 때였습니다. 바로 옆 

테이블에 있던 여인이 다가와

서 말을 건네더랍니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하

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두 분

의 아픔을 헤아리시며 하나님

은 어떤 상황에서도 두 분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위로하

고 나가는데 모습을 보나까 지

팡이를 의지한 장애인이었습

니다. 어찌됐든 두 여인은 마

음에 푸근함을 느끼고 있는데 

웨이트리스가 다가와서 방금 

인사를 건넨 그 부인에 대해서 

아는 분인가 물었습니다. 전혀 

오늘 처음 보는 분이라고 하니

까 그 웨이트리스는 그 분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조금 전 그 여인은 작년에 

대단히 큰 교통사고를 당했습

니다. 그 사고로 여러 번 수술

을 했는데도 좀처럼 회복이 어

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설상

가상으로 남편은 아픈 그 여인

을 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작

장도 잃어버린 채 힘들게 살아

가고 있는 분입니다.” 

웨이트리스로부터 그 여인

에 대해서 소개를 받고 잔잔한 

감동이 밀려오더랍니다.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그 여인, 불

행한 형편에 처해서도 남편으

로부터 그런 불의한 처우를 당

하고서도 자기들을 위로하고 

간 그 여인, 정말 하나님이 사

랑하고 계심을 알게 해준 그 

여인에게 큰 감동을 받은 이야

기입니다. 

누군가가 위로해줄 때 오히

려 어떤 경우에라도 내가 면저 

위로하여 이 불의한 세상에서

도 하나님의 위로가 살아 역사

하심을 나타내어 불의한 세상

에서 믿음의 용기를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hongskim1623@yahoo.com   

김홍석 목사
(뉴욕늘기쁜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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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의한 세상에서 용기있는 믿음으로                     

개인이나 국가를 두 부류로 

구분할 수 있다. 즉 힘 있는 

나라와 힘없는 사람이다. 이

런 부류는 인류 역사와 함께 

공존했고 앞으로도 항상 공존

할 것이다. 그런데 힘의 역사

는 유동성이 많고 또 끊임없

이 변하는 특성이 있다. 역사

적으로 강력하게 시작했다가 

사라져버린 국가나 개인들은 

셀 수 없이 많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재벌의 자녀로 

태어나 큰 노력 없이 힘 있는 

자의 부류가 되는 경우도 있

다. 또는 재력은 덜하지만 뛰

어난 재능을 물려받아 출중함

을 통해 요직을 거머쥐기도 

하고 권력의 일부를 차지하는 

자들도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정한 자를 힘 있는 자로 세

우시고 섭리하신다. 왜 하나

님께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힘 

있는 자들을 세우시고 섭리하

실까? 바울은 그 사실에 대해 

명확하게 답하고 있다. 그것

은 한 마디로 약한 자를 도우

라는 의미라고.... 고로 이 땅의 

힘 있다고 여기는 모든 사람

들은 귀담아 들어야 한다.

힘은 무한정 누리도록 주어

지는 것이 아니라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제1 삼두정치의 한 

사람, 크랏수스는 고대 로마

제국에서 엄청난 부자이었는

데, 포브스의 발표에 의하면 

현재(2016년) 가치로 202조에 

달했다고 한다. 심지어 로마

에서 그의 땅을 밟지 않고는 

다닐 수 없었다고 한다. 그래

서 시저도 그에게 많은 돈을 

빌려야 했는데, 그 많은 돈을 

크랏수스는 과연 어떻게 사용

했을까?

그 많은 돈은 그의 죽음과 

함께 연기처럼 사라지고 말았

다. 즉 세상의 힘은 살아있을 

때만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

는 의미다. 죽으면 그 놀라운 

힘은 한 순간에 무력하게 되

고 사라져 버리는 것이 세상 

힘의 실상이다. 그런데 죽어

서도 남는 게 있다면 생전에 

주어진 힘으로 연약한 자를 

도와준 부분이다. 이것이야말

로 힘을 부여해주신 주님의 

변함없는 가르침이다. 

힘 있는 개인이나 국가는 

반드시 그 힘을 자신의 교만

이나 자랑의 요소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힘을 주

신 이유는 연약한 이웃을 도

우라는 하나님의 소명이 있음

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도울 

수 있는 대상을 찾아 돕는 일

에 힘써야 한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가난한 자는 항

상 너희와 함께 한다고 말이

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 부익부 

빈익빈의 상태는 더욱 심각하

게 벌어지고 있다. 몇 달 전 이

태리 신문에 의하면 미국의 

세계적인 부자들은 막대한 돈

을 자선단체나 특정한 곳에 

기부하지만 그 이상의 큰돈을 

지속적으로 벌어들인다고 한

다.

자본주의 나라에서는 부가 

몇몇 사람들에게 치중한다. 

이제 그만 벌어도 될 부자들

에게 돈은 시도 때도 없이 몰

려들지만 막상 가난한 자들에

게는 돈이 들어오기는커녕 있

는 작은 돈까지 계속 새어나

가고 있다. 구멍 뚫린 바가지

의 담긴 물이 새는 것처럼.... 

그래서 절대 빈곤의 사람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

는 상황이다.

검증된 가장 나은 정치제도

가 민주주의 제도인데 1980년 

이후 신자유주의를 표방함으

로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

는 점점 더 벌어지게 되었고 

그 폐해는 상상할 수 없이 커

지고 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가 정치가들

에게 가장 큰 숙제일 것이다. 

그것은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

지 않을까 싶다.

하나님께서 부의 편중을 막

기 위하 세우신 제도가 있다. 

즉 50년마다 빚을 탕감해주고 

원 주인에게 땅을 돌려주는 

제도다. 경제를 설계하는 학

자들과 신학자들이 머리를 맞

대고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한 연구를 도모해야 된

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은 희

망이 없게 된다. 힘을 소유하

게 되는 것은 축복이지만 지

혜롭게 사용하는 것은 더 큰 

축복이다. 탐욕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세상은 좋아지게 될 것이다.
chiesadiroma@daum.net

목·양·칼·럼 

힘

한평우 목사
(유럽목회자세미나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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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십 년 전만 해도 약속의 땅이었던 이스라엘에는 석유 한 

방울도 나지 않았는데 지금은 석유와 세일가스 산유국이 되었다

는데 어떻게 그것들이 발견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로미타의 Kwon 권사

 

A: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연구하면 할수

록 신비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민족입니다. 이스라

엘이라는 나라는 산유국에 둘러 싸여 있으면서도 석유가 한 방울

도 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주변의 아랍 산유국들

이 이스라엘에게는 석유 공급을 절대 금하는 탓이었습니다. 그래

서 필수적인 가스와 석유가 없어 다른 나라를 통해 공급받기 위

해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가

스와 석유를 수출하는 기적의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1970년대 이스라엘의 여성 지도자였던 골다 메이어 총리는 주

변 아랍국가들에서는 석유가 펑펑 나오는데 반하여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생활을 하면서 인도하셨던 약속의 땅인 이스라

엘 땅에서는 석유가 한 방울도 나오지 않는 것을 보고 한탄했다

고 합니다.

그런데 석유를 발견한 것은 소련에서 이민 온 한 유대인 청년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루스킨이란 이름의 이 청년은 소련에서 지

질학과를 졸업한 후 석유채굴회사에서 10여년 근무하다가 이스

라엘로 이주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스라엘로 와보니 산유

국들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정작 이스라엘만큼은 석유가 한 방

울도 나지 않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축복한 

약속의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기적의 땅이라고 했는데 그렇

다면 이스라엘 땅에도 어딘가에 석유가 묻혀 있을 것이다“란  확

신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을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기름 나온다는 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기름 나온다는 말이 성

경의 어디에 있습니까? 신명기 33장 24절에서 다음의 말씀을 읽

게 되었습니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

며 그의 형제들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oil)에 잠기리로

다”(신33:24). 그렇다 여기구나! 이 말씀을 읽자 그는 무릎을 쳤

습니다. 아셀 지파가 물려받은 지역에 석유가 있을 것이란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때로부터 무려 18년간 그는 노후한 장비를 들고 아

셀 지파의 땅을 시추하였습니다. 그러다가 18년 만에 드디어 석유

를 찾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100년간 사용할 수 있는 양의 유

전을 찾게 되었습니다. 아셀 지파 지역이었던 이스라엘의 지중해 

연안도시인 하이파와 텔아비브 앞바다에서 대규모의 천연가스와 

석유유전이 발견되었습니다.

성경은 읽는 이들의 영혼을 구원으로 이끌어주는 책입니다. 동

시에 삶의 지혜를 일러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과 우리의 

상황은 때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닻을 하나님과 그 말씀에 고정시키고 하나

님의 모든 약속을 잘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성경을 읽고 감추인 만나, 감추인 진리의 석

유를 캐냅시다.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신앙상담 ??
?

?
?

신33:24, 아셀지파 지역을 18년간 시추 끝에 석유 발견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

는 극히 위험하고 미국의 자

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사람

들이라면 적극 온힘을 다해 반

대해야할 이념적 “교육운동” 

중 하나가 바로 Critical Race 

Theory(CRT) 라고 불리우는 

비판적 인종이론입니다.   

CRT는 미국이 근본적으로 

뼈 속까지 인종차별적인 국가

라고 주장하는 이론이며, 개개

인의 감정과 인종, 피부색, 성별 

등을 내세워 분열을 조장하고 

기독교 정신 위에 세워진 이 나

라의 기초와 역사를 지우려는 

악한 세력들의 시작에 불과한 

정책입니다.   

CRT의 목적은 결국 하나님

을 미국에서 완전히 몰아내고 

막시즘(Marxism)을 숭배하는 

사회공산주의 세력들이 미국

과 세계를 통제 하려는 목적을 

오래전부터 가지고 조용히 숨

어 여러 모습으로 그들의 목적

을 정치와 교육 안에서 펼쳐왔

습니다. 

그것은 마치 독일의 히틀러

가 했던 전략과도 비슷합니다. 

그들의 사상이 담긴 독을 사탕 

속에 집어넣어 사람들을 무엇

으로든(피부색깔, 직업, 권력, 

모습 등등) 사람들을 갈라놓음

으로 시민들이 서로 싸우고 서

로를 의심하며 경계하는 것으

로 시작하여 결국 정부에 의지

하도록 만듭니다. 그들은 유대

인을 “정의”라는 이름으로 죽

였지만, 지금 미국 안에서는 “

정의, 인종차별금지” 라는 명

칭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백인

들을 죄인으로 몰아가고 있습

니다. 

그래서 백인들은 모두가 죽

을 죄인들이라는 내용으로 학

생들과 어른들을 대상으로 하

는 세미나까지 번져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학생들의 우울증

과 자살율만 높아가고 있습니

다. 학교와 사회에서 왕따 되지 

않으려면 백인 학생들은 물론

이거니와 우리 자녀들도 합세

를 해야 하는 분위기가 마치 동

성애를 부추길 때와 같이 일어

나는 것이지요.  

미국 안에서 참으로 믿겨지

지 않는다고 눈을 감아버린 지

난 10여 년간 미국의 역사가 얼

마나 심각하게 반기독교적으로 

“악”을 “선”하다고 하는 거짓문

화로 변했는지, 그런 현실을 인

정안할 사람은 없을 것으로 믿

습니다.    

CRT도 마찬가지입니다. 미

국이 또 한 번 역사 앞에 결단

해야 할, 매우 긴박하게 몰아닥

친 현실을 봐야할 때입니다. 좋

든 싫든 우리 모두는 지금 이 

험악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으

며 만일 또 가만히 있는다면 우

리는 더 짙은 암흑시대를 우리 

자녀들과 함께 겪게 될 것입니

다. 

지금 현 바이든 대통령과 그 

행정부는 진보 좌파정치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서부와 동

부 대도시 등을 중심으로 CRT

를 정책화 하고자 강력히 밀고 

있으며, 특별히 공립학교 등에

서 의무적으로 가르치도록 강

력히 활성화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감사한 소식들

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잠자고 있던 학부모들이 점점 

더 많이 일어나 적극 반대운동

에 참여해주고 있다는 사실입

니다. 

그뿐 아니라 보수 우파 성향

의 주지사들이, 하나님이 그들

을 그 주지사 자리에 뽑히도록 

내리신 은혜에 책임과 소신을 

가지고 움직이는 주지사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얼마나 격려

되는 소식이 아닌지 모릅니다. 

한 예로, 이번에 아리조나주

의 공화당 소속인 Doug Ducey 

주지사는 지난 7월 10일 아리

조나 주의 지역정부들 안에서 

CRT를 도입하지 못하도록 하

는 법안에 서명함으로, 아리주

나 주는 미 전역에 미국을 공산

화 시키는 CRT를 적극 반대함

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주지사가 서명한 의회 법안 

HB 2906은 “주와 주에 속한 지

역 정부들이 의식적 또는 무의

적이든 인종차별, 성차별 혹은 

억압자(Oppressor) 등이 이 나

라의 ‘전통적 유산’이라고 거짓 

주장하는 오리엔테이션이나 거

짓 교육 혹은 잘못된 치료 등에 

연결되는 것”을 전적으로 금한

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정부 차원에서

라도 학생들에게 의무화 시키

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CRT 세

뇌교육을 차단하겠다는 조치인 

것입니다.

공화당이 다수를 이루고 있

는 아리조나 주의회에서는 31

대 25의 투표결과를 통해 CRT

를 금하는 이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아직까지 공화당

에서는 미국의 자유민주주의를 

귀하게 여기는 의원들이 다수

라서 감사합니다. 

듀시 아리조나 주지사는 “나

는 공공 기금을 어떤 인종이 우

월하다고 암시하는 것을 가르

치거나 시민들의 소중한 표현

의 자유를 막는 데 낭비하지 않

을 것이다”라고 말하며 주민의 

세금을 정치적 논평보다는 더 

효율적으로 시민들이 진정 필

요한 곳에 사용할 것을 약속한

다고 했습니다. 

듀시 주지사가 서명한 법안

의 후속적인 내용에는, “학생들

은 어느 한 인종, 종족 혹은 성

별이 다른 무엇보다 우월하다

는 내용을 배워서는 안 되며, 또

한 그 누구도 앞서 언급한 특성

들을 기준해 차별을 받아서도 

안된다”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법안을 발의한 아리조나 

공화당 주 하원의원인 짐 호프

만은 “아리조나주는 마르틴 루

터 킹 주니어의 선언서의 내용

인 ‘사람은 그들의 피부색이 아

닌 그들의 인격으로 판단되어

야 한다’는 것을 지지하며, Du-

cey 주지사의 후원과 이 중요

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함께 해준 나의 동료들로 인해 

무척 기쁘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이제 아리조나주

는 공립학교와 정부 기관에서 

CRT 교육을 강제로 가르칠 수 

없는 주가 되었으며, 아이다호 

주와 아칸사스, 테네시, 유타 등

이 아리조나 주와 유사한 ‘CRT

이론을 공립학교와 주정부 기

관에서 가르치는 것을 금하는 

법’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저희 단체뿐 아니라 저희와 

함께 뛰는 미국 전역의 여러 보

수적이며 기독교 신앙을 기초

한 단체들 또한 이 CRT의 해

악성에 대해 미 전역에 알리

며 CRT를 법적으로 시행하려

는 주정부 법안들을 계속 반대

하고 막아내는데 온힘을 다하

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의 동역이 필수적인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주

정부가 어떤 가치관을 가진 의

원들과 주지사로 구성되어 있

는지  확인하시고, 그 상황들에 

합당한 기도와 지지 혹은 거부 

의사를 꼭 표현해 주시기 바랍

니다.

지금 미국은 우리 그리스도

인이 깨어서 하나님께서 창조

하신 모든 인간들이 평등하며, 

말씀에서 벗어난 길로 가는 것

은 스스로를 멸망시킬뿐더러 

이 나라까지 패망으로 인도하

는 것임을 사랑으로 전하고 깨

우쳐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만이 이 나라

의 소망입니다. 

아리조나주, 연방정부 추진 CRT(비판적 인종이론) 금지법안에 서명, 통과! 

아는 게 힘이다!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가치관 전쟁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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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목회자 43% “온라인 소통으로 성도 늘어”

영국의 목회자 대부분은 

코로나19를 계기로 화상회

의 시스템을 활용하게 됐

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영국 기독교 전문 일간 

처치타임스는 영국 보험회

사 인  ‘ 이 클 리 지 에 스 티 컬  인 슈 어 런 스

(Ecclesiastical Insurance)’가 실시한 조사에서 

교회 10곳 중 9곳이 코로나19 발생 후 새로운 

채널을 사용해 성도들과 소통했다고 16일 보도

했다.

이번 조사는 영국 성공회, 침례교, 감리교, 천

주교 등 1132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 온라인으

로 진행했다.

처치타임스에 따르면 2020년 3월 이후 공개

행사와 가상회의를 주최하기 위해 줌을 처음 사

용했다는 목회자는 1093명 중 90.2%인 986명

이었다. 이메일이나 페이스북으로 성도들과 소

통했다는 목회자도 각각 443명(40.5%), 364명

(33.3%)이나 됐다.

반대로 팬데믹 기간에도 새로운 형태의 커뮤

니케이션을 채택하지 않았다고 답한 사역자도 

57명이나 됐다. 전문성 부족이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험 부족과 장비 부족도 각각 15명, 11

명이었다.

응답자 1132명 중 65%(738명)는 코로나19 

상황이 끝나도 영상 등 구축한 시스템을 활용하

겠다는 뜻을 밝혔다. 새로운 방식의 소통이 성

도들의 교회 출석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판

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소통으로 출석 성도가 증가했다고 응

답한 교회 사역자는 1108명 중 43.5%(482명)나 

됐다. ‘상당한 증가’는 172명, ‘약간 증가’는 310

명이었다.

쿠바그리스도인들, 반정부시위에 금식과 기도

카리브해 공산국가 쿠바

에서 이례적 반정부 시위

가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크리스채너티투데이(CT)

는 교파를 초월한 기독교

인들이 기도와 금식으로 시

위에 동참하고 있다고 21일 보도했다. 이번 시

위는 1959년 공산혁명 이후 62년 만으로 경제

난 속 생활고로 촉발됐다. 최근 쿠바 정부가 

온·오프라인마저 통제하면서 시민들의 불만은 

들끓고 있다.

CT에 따르면 현지 쿠바의 기독교인들은 지난 

7일 교파를 초월해 ‘조국을 위한 전국적 기도와 

금식의 날’에 참여했다. 존경받는 쿠바복음주의

동맹(Cuban Evangelical Alliance) 지도자인 알

리다 렌베즈 목사는 자신의 SNS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게시했다.

“쿠바를 위한 금식과 기도의 날에 우리는 하

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고 주님의 임재를 누렸

다. 금식은 폭우와 뇌우로 중단됐지만 이후 잔

잔한 평화를 맛보았다. 나는 하늘에 그려진 아

름다운 쿠바 지도를 보았다. 내 느낌은 하나님

이 이날을 기뻐하시고 쿠바를 사랑하신다는 것

이었다. 시편 145편 19절은 이렇게 말씀한다. ‘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

다.’”

현재 쿠바는 식품과 의약품이 부족할 뿐 아니

라 코로나19 감염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한때 

찬사를 받았던 의료 시스템마저 붕괴할 위기에 

놓였다. 쿠바의 모든 교회 지도자들은 정부의 

감시를 받고 있으며 심문과 위협을 당하고 있다

고 CT는 밝혔다.

이번 반정부 시위는 그전까지 쿠바에서는 볼 

수 없었던 자발성을 띠고 있다. 규모도 엄청난 

것으로 알려졌다.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 

겸 공산당 총서기는 시위 직후 미국에 혼란의 

책임을 돌렸다. 미국 제재 탓에 경제난이 심화

했고 미국 내 쿠바인들이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시위를 선동했다는 것이다. 디아스카넬 대통령

은 군경을 투입해 진압에 나섰고, TV에 직접 출

연해 친정부 시위를 유도하면서 시위 참여자들

을 무더기로 잡아들였다. 군복과 사복 경찰과 

보안요원들이 거리로 쏟아져 시위대를 구타하

고 수백 명의 시민을 구금하기도 했다.

시위를 위해 거리로 나온 사람들은 각계각층

에서 참여했다. 젊은이와 노인, 남성과 여성, 종

교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모두 나서고 있다. 

일부 민주·인권 운동가들도 행진에 합류했지만, 

대부분은 정부가 이를 구실로 장기형을 선고할 

것을 우려해 집에 머물렀다고 CT는 전했다.

쿠바 교회 지도자들도 같은 딜레마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교회 지도자는 시위

대에 동조하면서도 왜 자신이 집에 머물기로 했

는지 밝혔다. 그는 “마음을 다해 나가고 싶었지

만 몇 달 동안 보안 당국의 감시를 받았다. 당국

은 나를 체포할 구실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안다. 

거리로 나가는 것보다 참호에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

1960년대 이후 로마가톨릭교회와 개신교를 

비롯한 쿠바의 종교단체들은 어떤 식으로든 정

부를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것을 주저해왔다. 이

에 대한 반향이 심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

난 11일 이후 분위기는 달라졌다. 가톨릭주교회

의를 비롯해 쿠바복음주의연맹, 쿠바감리교, 하

나님의성회를 포함한 주요 개신교 교파들이 정

부의 폭력 행사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평

화적 권리를 선언했다. 특히 복음주의 교단의 

발언은 더욱 강력해졌다.

지난 18일 쿠바 하나님의성회는 평화적 시위

를 통해 모든 사람이 자신을 표현할 권리를 재

확인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또 평화를 만드는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역할을 재차 강조했다. 성

명서의 주요 내용은 이렇다.

“우리는 쿠바 전역에서 폭력적 충돌을 촉발한 

대통령의 ‘전투 명령’ 선언을 거부한다. 모든 시

민의 포용과 평등을 선언하는 정부는 쿠바인 간

의 대결이 아닌 대화를 촉진하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 우리는 평화와 온전한 분별이 결여되고 

국민을 열광시키는 구호와 외침이 국가가 처한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완전한 

혼란과 파멸로 몰아갈 것이라고 믿는다.”

쿠바 정부는 92년 개헌을 통해 쿠바를 ‘세속 

국가’로 선포하면서 종교 활동을 부분적으로 허

용해 왔다. 이후 기독교 인구의 비율이 급증하

자 당국은 감시를 강화하면서 교회를 탄압했다. 

‘세계기도정보’(Operation World)에 따르면 

2010년까지 쿠바 인구의 56.5%가 기독교인이

었다. 지금은 60% 가까이 성장한 것으로 전해

진다. 개신교회는 그동안 분열 양상을 거듭했으

나 2019년 쿠바복음주의연맹을 출범시켰다.

아르헨 신분증 성별에 ‘X’도 표기

아르헨티나 신분증에 성별을 ‘X’로 표기를 할 

수 있게 됐다. 기존의 남녀 말고도 제3의 성별 

표기를 허용한 것이다. 중남미 국가 중에선 처

음 있는 일이다.

21일(현지시간) 미국 

CNN 등에 따르면 아르헨

티나 정부는 이날부터 주

민등록증이나 여권 등 신

분증 성별에 X 표기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남성과 여성 외에도 자신

의 성별을 딱히 구분짓지 않는 이들이 이 표기

를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아르헨티나 대통령실은 성명을 통해 “이런 새

로운 조치는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다른 국

가의 신분증 수정 정책과 다르지 않다”고 전했

다. 이들 국가는 신분증에 제3의 성별 표기를 

허용한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시민은 각 담당기

관을 통해 신분증을 수정할 수 있다. 신분증을 

수정하려면 출생증명서와 현재 사용 중인 신분

증이 필요하다. 아르헨티나에 거주하는 외국인

의 경우 이민국에서 신분증을 수정할 수 있다.

아르헨티나는 2010년 중남미에서 가장 먼저 

동성결혼을 합법화했다. 2012년부터는 성 전환

자 등이 자신의 정체성에 따라 성별을 바꿀 수 

있도록 허용했다.

나이지리아 기독인 학생 150명 납치

한국순교자의소리는 최

근 나이지리아에서 이슬

람 무장단체로 추정되는 

세력에 기독교인 학생 

150여명이 납치되는 사건

이 발생했다고 26일 밝혔

다.

AP 등 외신에 따르면 납치 사건이 발생한 곳

은 나이지리아 카두나주 다미시 마을의 베델 침

례고등학교다. 납치된 학생 중 28명만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고, 나머지는 여전히 실종 상태

다. 범인들은 학생 한 명당 약 140만원의 몸값

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신은 나이지리

아 내 무장단체들이 주로 북서부와 중북부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부터 나이지리아

에서 피랍된 학생은 1000명이 넘는 것으로 파

악됐다고 전했다.

현재 나이지리아 정부는 노상강도들의 소행

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한국VOM은 공격 배후에 

종교적 요인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VOM 현숙 폴리 대표는 “현재 나이지리

아 대다수 학교는 탁 트인 벌판에 세워져 있는 

데다 담장이 허술해 이슬람 극단주의 집단들의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면서 “나이지리아와 아

프리카에서 일어나고 있는 핍박, 즉 이슬람 극

단주의 집단이 기독교인 어린이의 교육을 방해

하는 것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핍박 중 하

나”라고 설명했다.

美 하루 11만·유럽 동시 확산…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

이러스가 빠르게 확산하

면서 미국과 유럽에서 4차 

유행이 현실화됐다. 미국

에선 5개월 만에 하루 신

규 확진자가 11만명을 넘

어섰고, 유럽 각국에선 신규 확진자가 올봄 이

후 최대 규모를 기록하고 있다.

미 존스홉킨스대에 따르면 23일 기준 미국 코

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1만8791명으로 집계돼 

지난 2월 11일 이후 5개월여 만에 10만명을 넘

겼다.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됐던 6월 말까

지만 해도 하루 1만명대에 그쳤으나 전염력 높

은 델타 변이가 예방접종률이 낮은 지역에 퍼지

면서 급증한 것이다.

최근 1주일간 미국의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는 5만명에 근접했다. 뉴욕타임스(NYT) 집계에 

따르면 23일 기준 1주일간 평균 확진자는 4만

9746명으로 2주 전과 비교할 때 2.73배 증가했

다. 또 입원 환자도 57% 증가한 2만8780명, 하

루 사망자도 20% 증가한 271명을 기록했다.

미 보건 당국은 플로리다, 텍사스, 미주리 등 

백신 접종률 하위권 3개 주에서 신규 확진자의 

40%가 나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월스트리트저

널(WSJ)은 “최근 전체 신규 확진자의 5명 중 1

명은 플로리다주에서 나오고 있다”며 “플로리

다주가 폭발적 재확산을 이끌고 있다”고 보도

했다. 플로리다주에선 지난 한 주 동안 6만7400

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델타 변이가 본

격적으로 확산되기 이전이었던 지난 5월 실내

외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는 ‘노마스크’ 지

침을 섣불리 내린 것도 화를 키웠다는 분석이 

나온다.

제롬 애덤스 전 공중보건서비스단(PHSCC) 

단장은 “CDC 지침은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한 것인데 불행하게도 시민들은 백신 접종 여부

와 무관하게 마스크를 벗었다”며 “CDC가 그 시

점에선 최선의 조언을 했지만 델타 변이가 상황

을 바꾸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세계 6대륙 중 처음으로 누적 확진

자가 5000만명을 돌파한 유럽도 4차 재유행에 

직면했다. 지난달 평균 5000명 이하를 기록했던 

프랑스에선 24일 기준 2만5624명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지난 5월 5일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

다. 프랑스는 지난 19일 4차 대유행을 공식 선

언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등을 포함한 각종 방

역규제를 해제하고 ‘자유의 날’을 선포했던 영

국에서도 이날 3만1795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

왔다. 지난 5월 1000명대까지 떨어졌던 영국의 

1주일 평균 신규 확진자는 최근 4만명대를 기록

하고 있다. 성인 인구의 약 70%가 백신 접종을 

완료했음에도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독일도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 헬게 브라운 

독일 총리실장은 “신규 확진자가 매주 60%씩 

늘고 있으니 9월 말에는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

만명씩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탈리아의 신규 확진자도 이날 기준 5140명

으로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5000명대를 기록

했다. 이탈리아에서 5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

온 것은 5월 중순 이후 처음이다. 터키에서도 이

날 1만2381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터키

는 이달 초까지만 해도 신규 확진자 4000명대

를 유지했지만 최근 연휴 기간 등이 겹치며 감

염 사례가 폭증하고 있다.

이스라엘 ‘먹는 백신’ 임상 추진

이스라엘서 먹는 알약 형

태의 코로나19 백신 임상 

시험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

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23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경구 약물 전달 시스템 개발

업체인 오라메드 제약의 자회사인 오라백스 메디

컬이 인도의 프레마스 바이오테크와 알약 형태의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해 보건부에 상업용 임상 시

험 승인을 요청했다.

오라백스 측은 자사 백신이 1회 복용하는 알

약 형태이며, 지난 3월 동물실험을 통해 코로나

19에 대한 면역형성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사

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에 성공할 경우 세계 최

초의 먹는 코로나19 백신이 된다.

알약 형태의 백신이 현실화만 된다면 보관은 

물론 유통도 간편해 콜드체인 등 유통 인프라나 

의료 장비·인력이 부족한 지역에서도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회사 측은 특히 이 백신의 후보 물질이 스파

이크 단백질만을 표적으로 삼는 화이자, 모더나 

등의 백신과 달리 코로나19 3가지 구조 단백질(

세포나 조직의 구조 유지에 관여하는 단백질)을 

공격하는 면역체계를 유도한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이 크다는 

것이다.

Internet News
인터넷 뉴스 

최근 선교사들에게 가장 중

요한 단어로 자리 잡은 것은 

사역의 현지 이양입니다. 그래

서 선교사는 사역지에 도착하

면서 바로 미래의 계획 속에 

출구 전략도 세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역 이양에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가 바로 

현지 지도력 개발입니다. 

선교 사역은 내가 얼마나 많

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내가 

모금한 재정이 얼마나 많이 

현지에 투입되느냐로 성패가 

좌우되지 않습니다. 선교사가 

같이 기도하며 같이 시간 보내

면서 키워낸 현지 제자가 얼마

나 선교사보다 더 잘할 수 있

도록 힘을 주고 세워진 사역들

을 그들에게 물려주고 떠나야 

할 때를 아는 것이 가장 현명

함입니다. 

물론, 너무 빨리 떠나면 그 

사역은 무너지고 말 것이며 너

무 오래 머물다가는 내 영향력

이 너무 커져서 현지인들이 자

립할 수 있는 가능성을 뺏어 

버립니다. 

그래서 사역지에서 세워진 

교회든, 학교든, 훈련 사역이

든 그 사역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현지 지도력 개발은 선교

사의 사역을 평가하는 바로미

터가 되기에 사람 키우는 일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만

일, 현지에 있는 학교나 교회

의 재산권이 현지에서 믿을만

한 사람들이 구심점이 되어서 

법인체를 만들고 건강하게 현

지인에게 책임지는 재정으로 

서서히 넘어가게 된다면 그 사

역은 미래에도 가능성이 클 것

입니다. 

한국의 숭실대학이나 연세

대학이 처음 선교사가 시작했

다가 한국인 지도자들이 이어 

받으면서 훨씬 크게 확장된 아

주 좋은 본보기입니다. 

그런데 선교사들 중에는 세

워진 현지의 사역을 개인 재산

으로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거

나 이것을 담보로 거래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재산권을 미

국이나 한국의 어떤 교회나 단

체에 넘겨주고는 그 교회가 물

주가 되어 어려울 때 도움을 

받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입니

다. 만일 그렇게 되면 현지에 

세워진 학교나 교회는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합니다. 

타국에 재정이 빵빵한 물주

가 있다는 생각에 현지인들은 

헌금도 하지 않고 재정적으로 

어떤 희생도 하지 않고 제자리

걸음만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선교사가 떠나고 나면 그 사역

은 폐허가 되는 경우가 선교 

역사를 통해서 많이 보게 되었

습니다. 선교사 자신도 사역을 

확장하기 원할 때마다 해외에 

있는 물주에게 연락하고 기대

는 마음은 영적인 활력을 빼앗

아 버립니다. 

최근에 많은 교회들은 사람 

키우는 사역을 하기로 방향을 

정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

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때 

얼마나 큰 건물을 지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모았느

냐 보다는 사람을 키워내고 그 

사람이 계속 사역을 이어가면

서 하나님 나라의 중심 역할을 

하도록 미래 지향적이었는가

를 물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키워낸 사역자는 선

교사와 같은 마음과 방향으로 

계속 이어가면서 힘을 줄 때 

더 사역을 잘하게 됩니다. 사

람을 키우는 사역은 그 지역을 

떠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

울도 교회를 세우고 그 사역을 

지속할 지도자를 가르치고 떠

났지만 계속 편지와 방문으로 

세워진 교회를 격려하고 힘을 

주었습니다. 재정을 나누기보

다는 삶을 나누는 것이 가장 

좋은 사역 이양이 됩니다. 

사역 중에 아픔도 같이하고 

기쁨도 나눌 때 배가 되는 일

들은 모든 사역에서 함께 한 

마음으로 진행할 때 더 공감이 

되고 깊은 영성을 지속하게 됩

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현지에서 사람을 키워내는 사

역이 계속 될 수 있기를 바랍

니다.
gypack@hotmail.com

“현지 사역 이양”

목회와 선교

백운영 목사
(필라델피아 영생장로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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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계의 올림픽? 

“기독교계의 올림픽이 한국에서 

개최될 것입니다!” 제10차 세계교

회협의회(WCC: World Council of 

Churches) 총회가 지난 2013년 10월

에 부산에서 개최되기 전 보도된 뉴

스 내용이다. WCC에 대한 기본 이해

가 없는 상황 속에서 대부분의 성도들

은 한국교회가 막대한 영향력을 지니

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 국

력이 뒷받침이 되어야 동, 하계 올림픽

을 유치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러나 총회 개최 뉴스가 보도된 이

후 WCC의 에큐메니칼 운동을 두고 찬

반으로 나뉘어 심한 대립과 충돌이 끊

이지 않았다. 총회를 유치하는 측에서

는 WCC는 세계 110개국의 개신교회, 

정교회, 성공회 등 349개 기독교 교단

의 5억6천명이 개입한 교회협의체이

며, 향후 세계교회의 선교 방향과 전

략을 협의하는 모임이 될 것임을 강조

하였다. 그러나 보수성을 지닌 대부분

의 교단들은 WCC가 어떤 신학적 문제

들을 지니고 있는지 공개적으로 알리

고, 이 총회는 전 세계 국가들이 적극

적으로 참여하는 올림픽의 성격과 전

혀 다르다며 유치 반대의 입장을 분

명히 했다.

과거에도 WCC를 중심으로 한국교

회 내에서 첨예한 갈등과 대립이 있

었다. 한국 개신교 중 가장 영향력을 

지닌 장로교회가 1959년에 합동 측과 

통합 측으로 분열된 가시적 원인 중 

하나였다. 그로부터 40년이 흐른 상황 

속에서 WCC의 정체성에 대한 논쟁이 

재현되자 초기부터 수용과 거부에 관

한 강한 의견들이 대립하게 된 것이다.  

이런 대치상황을 종결하기 위하여 

진보와 보수 교회지도자들이 2013년 

1월 ‘WCC 공동선언문’에 서명하고 발

표하였다. “우리는 종교다원주의를 배

격합니다. 2. 우리는 공산주의, 인본

주의, 동성연애 등 복음에 반하는 모

든 사상을 반대합니다... 3. 우리는 개

종 전도 금지주의에 반대하고 ‘땅 끝까

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행1:8)’

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세대와 지역

과 나라와 종교를 막론하고 복음 증

거의 사명을 감당할 것을 천명합니다. 

4.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특별계시로 

무오하며 신앙과 행위의 최종적이고 

절대적인 표준임을 천명합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진보와 보수 약측

의 심한 반발로 인해 3주 후 공동선

언문이 폐기되었다. 진보 측은 선언문

이 WCC의 기본사상을 부정하는 것으

로 보았고 보수 측은 WCC의 기본 입

장과 너무도 동떨어진 내용이라고 이

해한 것이다. 

보수성 

전국 교회가 들썩거리는 상황이 지

속되었다. 전국적으로 WCC의 실체를 

알리는 문서배포 및 신문광고가 진행

되었으며 수만 명이 운집한 개최반

대 집회가 지속되었다. 결국 2013년 

WCC 부산총회는 예정대로 개최되었

다. 그러나 ‘기독교계의 올림픽’의 모

습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WCC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이 대세를 이룬 것이다. 과거에는 교단

의 결정을 따르던 목회자들과 성도들

이 스스로 WCC의 정체를 이해하고 판

단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다. ‘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가장 중요한 핵

심으로 삼고 있기에 각 교파와 교단의 

교리적 독특성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에큐메니칼 운동에 대해 눈을 뜨기 시

작한 것이다. WCC 총회 개최는 한국

교회의 보수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

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다. 

부산총회 개최를 앞두고 찬성과 반대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일종의 이

념대결과 같은 양상을 보인 것이다. 

WCC가 걸어온 역사적 흔적과 현재 

어떤 부분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보다 객관적인 이해

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이다. 역

사적으로 보수성이 강할수록 상대를 

이해하는 일에 힘을 기울이기보다 결

론적 명제 안에서 비판을 위한 비판을 

시도한 경우가 많아왔다. 그러므로 어

떤 결론을 내리기 전에 상대를 객관적

으로 이해하고 검증해야 하는데, WCC

의 역사검증을 만족할만한 결과를 기

대할 수 있다. 

1948년, 창립총회 전후

WCC가 공식적으로 발족한 것은 

1948년도 8월이었다. 44개 국가에 속

한 147개 교회와 종교 기관에서 파송

한 351명의 대표자들이 네덜란드 암

스텔담에 모여 창립총회를 가졌다. 이 

모임을 주도하던 인물들은 과거 1910

년에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서 개최

된 범세계적 선교단체인 ‘세계선교대

회(WMC: World MIssion Council)로

부터 큰 영향을 받은 자들이었다.  

1910년부터 1948년까지 일어난 3

가지 중요한 에큐메니칼 운동체가 있

었는데 향후 WCC의 정체성을 이루는 

결정적인 축을 이루게 된다. (1)1921

년 미국 뉴욕 근교에서 시작된 ’국제

선교협의회(IMC: International Mis-

sionary Council). (2)1925년 스웨덴 

스톨홀름에서 첫 모임을 가진 ‘생활과 

사역운동(Life and Work)’, (3)1927년 

스위스 로잔에서 출발한 ‘신앙과 직제 

운동(Faith and Order)’이다. 1948년 

창립총회에는 오직 ‘생활과 사역운동

(2)’과  ‘신앙과 직제 운동(3)’ 두 축이 

만나 이루어졌다. 나머지 축인 ‘국제

선교협의회(1)’는 이때 참여하지 않았

고 1961년에 개최된 제 3회 총회부터 

WCC에 합류하였다. 

창립총회에 협력한 ‘생활과 사역운

동’은 에큐메니칼 윤리에, ‘신앙과 직

제운동’은 에큐메니칼 교회론에 각각 

초점을 맞추었다. 자연히 교회의 일치

를 이루는 신학적 기준과 구체적 방법

에 대해 현저한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었다. ‘생활과 사역운동’의 주된 관

심사는 세속화의 현상과 기독교 신앙

의 관계였다. 그들은 교회에게 주어진 

구체적인 사명을 ‘책임사회’로 이해하

고,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무질서, 세

계의 평화, 인종문제, 국가 분쟁에 책

임을 통감하였다. 그들은 신학적 논의

를 피하고 실제적인 문제에 집중하려 

하였지만 질문의 핵심은 신학적일 수

밖에 없었는데 초기부터 ‘사회복음’의 

색채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었다. 

한편 ‘신앙과 직제운동’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교회’에 대한 신학적 논

의에 집중하였다. 그들은 교회의 분열

을 회개가 요구되는 악한 행위로 정의

하고, 참된 신앙은 그리스도 안에서 각 

교회들이 하나로 연합되는 것임을 분

명히 하였다. 그 결과 이들은 WCC의 

다른 축인 ‘생활과 사역운동’이 추구하

는 교회의 모습을 쉽게 수용할 수 없

었다. 특히 그들은 자칫 정치적 문제에 

연루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크게 우려

하였다. 특히 사회봉사에 지나치게 집

착하고 개인구원이 간과된 사회구원

을 앞세우는 모습으로 인해 불편한 동

거를 감당해야 했다. 

이런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두 운동

이 연합하게 됨으로 향후 에큐메니칼 

교회론이 매우 넓어지는 방향으로의 

길을 열어놓게 되었다. 1961년 제3차 

WCC 총회에 동방정교회를 회원으로 

가입시켰으며 그 후로 ‘신앙과 직제운

동’은 다른 종교와의 대화창구를 여는 

일에 집중하기도 하였다. 1960년대 이

후 자신들의 정체성을 변화시킨 로마

가톨릭과 교회의 보편성을 중심으로 

대화를 하는 시도하였다. 제 5회 총회

에는 로마가톨릭은 물론, 불교, 힌두

교, 유대인 대표를 참관인으로 초청하

고, 그리스도께서 타종교인들 가운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에 대한 논의를 

시도하기도 하였다. ‘신앙과 직제운

동’은 그리스도의 중심의 공동체로서

의 교회가 아닌, 세계의 공동체를 위

한 그리스도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하

나 됨을 이루려는 구체적 방법을 추구

하려 한 것이다. 

1961년, 3차 총회 이후

 

1961년 인도 뉴델리 제3차 WCC 총

회에서 ‘국제선교협의회(1)’가 ‘세계

선교와 전도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고 

WCC의 산하기구로 전환하였다. 이들

은 이미 1952년 자체 모임에서 교회가 

선교를 책임지는 전통적 개념을 포기

하고, 세상 즉 지역의 상황을 출발점

으로 하는 ‘하나님의 선교’ 개념을 도

입하였기에, 1961년 이후 WCC 선교

는 복음 선포의 중요성보다 봉사와 대

화를 통한 인간성 회복과 인간화에 집

중하게 되었다. 이는 ‘생활과 사역운

동’의 취지와 일치하는 것으로 WCC 

내에서 ‘신앙과 직제운동’과의 대립

구도가 무너지게 되었다. 향후 WCC

는 정치 신학과 해방신학을 수용함으

로 더욱 급진적 성향을 띠게 되었고, 

1975년 케냐 나이로비 제5차 총회에

서는 사회의 구조 악으로부터의 혁명

적 해방문제를 다루기도 하였다. 

점점 WCC는 역사적 기독교의 모습

으로부터 멀어져 갔지만, 1961년 이후 

가장 큰 변화된 것은 제3국 세계교회 

출신의 활동이 두드러졌다는 것이다. 

1948년 이후 WCC는 서구 교회를 중

심하여 발전하였다면, ‘국제선교협의

회(1)’는 신생국가의 세계교회 무대 

진출을 시도하던 아시아와 아프리카

의 신생 제3국이 주를 이루었다. WCC

의 주를 이룬 제3국 신생교회는 서구

교회를 ‘지배하는 집단’으로 의식하고 

있었기에 항상 그들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노력을 하였고 서로 불편

한 관계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 현재에

도 제3국 교회지도자들이 WCC를 주

도하고 있다.  

1992년 호주 캔버라에서 개최된 제

7차 WCC 총회에서 이전의 유기체적 

교회의 일치를 ‘성령 안에서 코이노니

아’로서의 교회로 대치하였다. 다양성 

속의 통일성을 강조하였기에 ‘생활과 

사역운동’과 ‘신앙과 직제운동’ 사이의 

신학적 차이가 더욱 해소되었고 이로

서 모든 인류와 창조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코이노니아’로서의 교회론을 수

용할 수 있었다. WCC 교회론이 매우 

넓어진 것이다. 특히 이 모임에서 파격

적인 샤머니즘적 초혼 행위를 거행한 

한인 여성신학자 김현경 교수의 기조

연설을 통해 다원주의, 혼합주의, 해방

신학, 무속신학, 실존신학의 혼합된 형

태로서의 WCC 신학의 민낯이 고스라

니 드러났다. 

1998년 집바브웨 하라레에서 개최

된 제8자 WCC 총회는 50주년을 기념

하면서 에큐메니칼 코이노니아의 개

념을 WCC의 정체성으로 확립시키며 

기독교 교단들 사이와 다른 종교들 사

이를 가로 막는 장애물을 없애고 연합

하려는 그들의 의지를 굳게 하였다. 또

한 브라질의 포르토 알레그레에서 개

최된 제9차 WCC 총회에서는 급변하

는 세상의 정세 속에서 코이노니아가 

지속될 수 있는지 의문을 갖게 되자 

사회, 정치, 경제의 상황을 더욱 잘 이

해하여 유연하면서도 정의롭게 대처

하기로 결의하였다. 

2013년 이후 

한국교회는 2013년 제10차 부산 

WCC 총회를 통해 그들의 신학적 정

체성을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의 창조와의 일치, 정의로운 행

동으로의 부름, 평화를 향한 에큐메니

칼의 소명, 그리고 기독교의 지형변화 

속에서의 선교와 전도 등의 중요 문서

가 발표되었다.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

다보면 위에 설명된 WCC의 기본사상

으로부터 크게 이탈하지 않고 있는 것

을 알 수 있다, 그들은 종교다원주의를 

수용하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유일성

에 근거한 복음 전파에 대해서는 무관

심을 보이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과거 괄목할만한 성장을 거듭해온 

한국교회는 현재 위기상황을 맞고 있

다. 코로나의 영향으로 앞으로 교회가 

져야할 짐이 더욱 무거워지고 있다. 이

런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교

회의 외형적인 것에 집착해있던 병적

인 요소를 회개하고 순수한 복음의 반

석위에 서는 것이다. 우리에게 주신 그

리스도의 십자가는 능력 그 자체이다. 

우리의 신학 논쟁과 비판 역시, 그리스

도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복음 안에서 

참된 돌파구를 찾으려는 낮은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covenantcho@yahoo.com

2013년 부산 WCC 총회로 이념대결...객관적 이해 기회 놓쳐

외형에 집착한 병적 요소 회개하고 순수 복음 반석위에 서야

개혁의 땀방울- 무엇을 기대할까? (39) 

조진모 목사 
 (Ph.D.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부제: 교회사가 가르친다!(25) - 세계교회협의회(W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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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친구가 한국에서 유명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어느 전직 의사

의 사후세계에 대한 유튜브를 보라고 했다. 친구 남편이 암으로 화학요법 

후 회복 중인데 시동생이 그 유튜브를 권했다는 것이다. 마침 사별의 슬

픔에 대해서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는 중이어서 친구가 말한 유튜브를 찾

아보았다. 처음 한, 두 강의는 인간의 영혼이 죽음과 함께 멸절되는 것이 

아니고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는 내용이어서 별 거부감 없이 지나갔다. 

그 강사는 사후세계의 증거로 요즈음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임사체험

을 언급했다. 조금 더 그 강사의 배경을 찾아보았더니 1960년대 죽음학이

라는 새로운 개념을 소개했던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는 의사의 영향

을 받은 것이었다.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는 사후세계의 존재를 인정하

고 평안한 죽음을 위해 호스피스에 앞장선 것은 좋았는데 나중에는 강신

술 쪽으로 흘러갔던 사람이다. 

한국에 있는 그 전직 의사 역시 환생을 말하면서 죽음 이후에 다시 태어

날 다음의 삶을 계획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등 기독교 신앙과는 아무 상

관없는 내용을 강의하고 있다. 그 유튜브 채널을 소개했던 친구도, 시동생

도 크리스천인데 분별없이 그런 내용에 노출되고 있는 것이 안타까웠다. 

1960년대 이후 심폐소생술이 발달되면서 뇌파가 정지된 이후에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이 경험한 임사체험에 

연결된 책이나 유튜브들이 많이 나와 있다. 임사체험에 대해서 부정적인 

과학자들은 그 현상이 뇌의 상상력에 의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몇 년 

전에 임사체험을 뇌의 환각작용이라고 말하던 미국의 신경외과 의사가 

혼수상태 후 깨어나 본인의 임사체험에 대해 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면

서 한국어로 번역이 되기도 하였다. 

임사체험을 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신과 분리된 영이 환한 빛을 따라 

터널이나 문을 통과하였다고 말한다. 또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만났

다거나 천국과 지옥을 보았다고 하기도 한다. 우리가 직접 경험한 것이 아

니기에 그 사람들이 체험하였다고 하는 경험의 진위를 가릴 수는 없을 것

이다. 오래 전에 유행했던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의 저자도 거짓된 내용

을 기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염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관심이 사탄에 의해 이용되는 것이다. 심지어 본인이 기독교인

이라고 소개하는 의사나 신학교 교수라는 사람도 영매에 대해서 설명하

면서 영매는 한국식 무당이며 사후세계를 아는데 그들의 역할이 중요하

다는 한심한 말을 하는 것이 현실이다.  

사후세계에 대한 요즈음의 관심을 보면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한다. 죽음 이후에 있을 현상

이나 천국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는다. 물론 로마서 8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 고린도전서 15장, 계시록 등 성경 곳곳에 부활, 영생, 

천국, 심판에 대한 말씀들이 있다. 그러나 천국이나 지옥, 죽음 이후의 인

간의 상태 등은 설교를 통해 많이 다루어지는 주제는 아니다. 

또한 같은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도 천국과 지옥에 대한 견

해가 다르며, 죽음 이후 부활에 관한 견해에도 차이가 있다. 본인들의 입

장을 피력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특정한 성경구절의 해석도 다 다르다. 유

한한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근거로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을 위해 준비

하신 놀라운 신비를 논하는 것이 마치 땅을 열심히 기어 다니는 개미들이 

자신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하늘을 나는 것에 대해서 논하는 것 같

다는 생각이 든다. 

죽은 신자가 그 영혼이 바로 하나님 앞으로 가서 의식을 지니고 활동을 

하던,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무덤에서 잠을 자던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닐 

것 같다. 이 땅에서 주어진 삶을 마친 후 어느 때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만

날지 확실하게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서 기

쁨으로 그 분을 찬양하며 함께 교제할 영원한 생명체라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만날 그 날을 소망한다.  
 lpyun@apu.edu

변명혜 박사
(아주사퍼시픽대학교 교수)

천국을 그리며천국을 그리며

일상칼럼일상칼럼

제 4장 목양의 자세

8. 진지하고 열정적으로 행하라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 항

상 진지하고 열심 있고 성실

하게 행해야 한다. 우리의 일

은 다른 어떤 일보다 더 큰 기

술을 요하며 특히 더 큰 열정

과 생명력을 필요로 한다. 우

리는 스스로 잘 깨어 있어야 

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깨울 수 있을 정도로 활기찬 

영을 갖고 있어야 한다. 하늘

의 일들을 경박하고 냉랭하

게 말한다면 이는 차라리 아

무 말도 하지 않는 것보다 낫

지 못할 것이다.

9. 성도들에게는 부드러운 

사랑으로 대하라

우리의 모든 목회사역은 

양들에 대한 따뜻한 사랑으

로 행해져야 한다. 우리는 양

들 안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날 때까지 해산의 수고

를 감당해야 한다.

10. 오래 참음으로 행하라

우리는 오래 참음으로 우

리의 일을 수행해야 한다.

11. 모든 일을 경건하게 이루라

우리의 모든 일은 경건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의 일

은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 사

람답게 행해져야 하며 거룩한 

것을 세속적인 것처럼 사용해

선 안 된다. 경건함이란 우리

의 영혼이 하나님께 대한 깊

은 이해와 친밀성을 가질 때 

우러나오는 특징이다. 하나

님과 관련된 일에서 불경함

을 드러내는 것은 곧 위선을 

드러내는 것이며 마음과 혀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를 

둘러싼 수백만의 영광스런 천

사들을 본 듯한 생각을 가져

야 한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 느끼는 위

엄에 압도되어야만 하나님의 

일을 불경스럽게 행하지 않고 

그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않

게 된다.

12. 영적인 방식으로 행하라

우리는 모든 일을 영적으

로 행해야 한다. 성령 충만

한 사람들은 모든 일을 영적

으로 행한다. 성경의 탁월성

을 인정치 않는 것은 심령이 

병들었다는 증거이다. 영적

인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본연적으로 사모하게 되어있

다. 왜냐하면 말씀은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씨앗이기 때

문이다. 말씀은 참 신자의 마

음속에서 모든 거룩한 인상

들을 만들어낼 뿐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새겨 

넣는 도장이다. 그러므로 신

자들은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늘 말씀을 사모하고 이를 높

여야 한다.

13. 성공에 대한 강렬한 소

망과 기대를 유지하라

목회사역이 왕성하다 할지

라도 성공에 대한 뜨거운 열

정과 기대를 지속적으로 유

지하라. 물론 믿음 있는 목

회자는 그가 큰 성공을 거두

지 못하더라도 평안함을 누

릴 수 있다. 하나님 앞에서 중

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열

매를 많이 거두었느냐보다는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감당했느냐 이기 때문이다.

14. 자신의 부족함과 그리스

도에 대한 의존성을 절감하라

우리의 모든 일은 자신의 

부족함을 깊이 인식하고 그

리스도께 전적으로 의존함으

로써 수행되어야 한다. 우리

는 우리를 일터로 보내신 이

를 위해 온 힘과 목숨을 바쳐 

충성해야 한다.

15. 다른 사역자들과 연합

하여 행하라

우리는 다른 사역자들과 

함께 일치단결하여 우리 일

을 행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같은 일에 부르심을 

받은 동료 일군임을 깨닫고 

서로 합심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 가운데서 열심히 협동

과 교류를 도모하고 우리가 

돌보는 교회의 평화와 연합

을 위해 힘써야 한다. 그러므

로 목회자들은 교회가 상처

를 입을 때 지혜롭게 처리해

야 하며 지도자들 간에 분열

을 일으키면 안 된다. 무엇보

다도 우리는 성경의 충분성

을 지켜야 하며 그 이상의 어

떤 것도 다른 사람에게 부과

해서는 안 된다.

제 5장 목양의 이유

1. 양들과 우리의 관계에

서 우리는 목자이다

우리와 양들의 관계에서 

볼 때 우리는 양들의 목자이

기 때문이다. 

첫째, 우리의 임무의 본질

상 우리는 양들을 돌봐야 하

는 의무가 있다. 오직 그것은 

죄인들을 하늘나라로 이끄는 

안내자가 되는 것이다. 

둘째, 무슨 일이 그대에게 

주어지든 이 모든 것은 그대

가 자원한 것임을 기억하라. 

셋째, 그대는 명예를 생각

하여 자신의 일에 더욱 열심

을 내야 한다. 

넷째, 그대가 목회의 직분

을 행할 때 얻게 되는 여러 다

른 훌륭한 특권들이 있음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만약 그

대가 목회를 하지 않으면 그 

특권들을 전혀 누릴 수 없게 

된다. 

다섯째, 직분상 그대는 양

들뿐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

결되어 있다. 그대는 그리스

도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요 

그의 집을 다스리는 치리자

이다. 그대에게 일을 맡기신 

주님께서 그대가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이다. 

만역 하나님께서 주님을 위

해 그대를 구원하셨다는 사

실을 믿는다면 주님 앞에서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2. 이 관계는 성령께서 세우셨다

두 번째 이유는 이런 관계

의 실질적 원인에서 이끌어

낼 수 있다. 우리를 교회의 목

자로 만드신 분은 성령이시

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

에게 이를 행하도록 명하신

다. 성령께서는 사람을 감독

이나 목회자로 삼으실 때 3가

지 측면에서 역사하신다. 

첫째, 그는 사람에게 직분

에 대한 자격을 주신다. 

둘째, 성직 수여자들로 하

여금 성직자들의 자격을 잘 

분별하고 적임자를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 

셋째, 목회자들이 적재적

소에 임명될 수 있도록 인도

하신다. 이 모든 일들은 대부

분 특이한 방식으로 영감에 

의해 이루어진다. 성령께서

는 여전히 올바른 교회에 대

해서는 우리와 함께하시고, 

계속 교회의 목회자들을 세

우신다. 그러므로 교회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

격을 부여해 주신 사람들을 

온전히 분별하여 그들을 합

당한 직책에 임명하는 것뿐

이다. 비록 우리의 부르심이 

그렇게 직접적이거나 특이하

지는 않더라도 그 역시 동일

한 성령께로부터 온 것이다. 
<10면으로 계속>

기독교 명저로의 초대(37)                                      

영적 방식으로 성공을 소망하며 하나님 의지하고 동역자들과 연합

성령께서 목자로 세우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산 교회를 맡기심 기억

    리처드 백스터(Richard Baxter)의     리처드 백스터(Richard Baxter)의 

“개혁신앙 목회자(The Reformed Pastor)” (7)“개혁신앙 목회자(The Reformed Pastor)” (7)

이윤석 목사 (NY 부르클린제일교회)



월드미션대학교(WMU)의 

기독교상담학과의 김민지 교

수는 "미국 내에 가장 필요한 

분야중 하나라면 상담이라 생

각한다. 한인들과 밀접하게 관

계하고 있는 교회의 경우 상담

분야의 중요성은 두말하면 잔

소리일 것이며 특별히 신학교

에서의 기독교상담학은 교인

들의 필요를 충분히 채워줄 수 

있을 것" 이라 말했다.

지난 1월 본교 기독교상담

학과 교수로 부임하고 가을학

기부터 강의를 시작하게 되는 

김민지 교수는 “줌을 통해 학

생들과 첫 번째 만남에 자기소

개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처

음에는 소개만 하는 걸로 충분

한 시간이 될까? 라는 의문이 

들었는데 막상 소개의 시간은 

예상을 뛰어넘어 많은 이야기

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공부했고 사역현장에서 겪었

던 이야기들이 학생들에게 매

우 흥미롭게 다가가는 것을 느

끼게 됐답니다.”

김민지 교수는 WMU에 부

임하기 전 장애인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아시안재활서비스

(ARS, Asian Rehabilitation 

Service)에서 근무했다.

“바이올라대학교에서 상담

학학사를 졸업하고 대학원 진

학을 하기 전에 상담관련 경험

을 하고 싶어서 이력서를 몇 

군데 업체에 넣었습니다. 감사

하게도 ARS에 취업이 됐어요. 

ARS는 100% 정부에서 펀드

를 받고 있는 비영리단체인데 

그곳에서 장애인들을 대상으

로 케이스 메니징을 하면서 현

장에서의 상담에 대해 많은 배

움을 얻었어요.”

현재 10년 넘게 ARS에서 일

을 하고 있는 그는 필드에서의 

경험이 WMU에서 만나게 되

는 학우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

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칼스테이트LA에서 상담학

석사과정을 마치고 준임상상

담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현재 

임상상담사(LPCC, Licensed 

P r o f e s s i ona l  C l i n i c a l 

Counselor) 자격증 취득을 준

비 중인 김 교수는 자신의 삶

을 돌아보면 그야말로 하나님

의 은혜, 그 자체라고 고백했

다. 

“2002년 한일월드컵이 열리

던 해 UC리버사이드로 ESL을 

공부하러 왔었어요. 한학기만

에 ESL을 마치고 가을학기부

터 바이올라에서 상담학을 배

우게 되고 그때부터 석사학위

를 취득할 때까지 치열하게 공

부했던 거 같아요. 특별히 

ARS에서 근무를 하면서 더 많

이 바빠졌거든요. 석사과정의 

마지막 1년반은 인턴십을 병

행해야 했는데 하루 4시간 정

도만 잠을 잤을 정도로 바쁘게 

지내야 했었습니다. 마치 고3 

수험생 같았어요.”

김민지 교수의 삶의 이력 중

에는 신체장애를 만난 것이 있

다. 17세 고등학생 시절 교통

사고를 당해 하반신 장애를 입

은 김민지 교수는 하루아침에 

모든 게 변해버렸지만 다시 건

강하게 삶을 살게 된 것은 하

나님께서 주신 밝고 낙천적인 

성격 때문이라고 말했다. 

감사한 것은 머리를 크게 다

쳤지만 생명에 지장이 없었던 

것과 3일간의 기억이 사라진 

것 외엔 뇌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

만 그를 힘들게 한 것은 자신

은 하반신을 사고

가 당하기 전처럼 

사용할 수 없는 거 

외에는 변한 것은 

없는데 주변의 시

각이 모든 것을 해

줘야 하는 어린이

로 대해진다는 것

이었다.

“당시 사회적 통

념이 장애하면 모

든 것이 상실된 것

으로 여겨졌었죠. 

그래서 그런지 그

냥 모든 걸 다 해줘

야 하는 아이가 되

어버렸어요. 뭐랄까 

0으로 돌아간 것 같

았죠. 제가 학교에서 

철봉에 매달리기와 오래달리

기를 가장 잘했거든요. 반에서 

1등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하

지만 사고이후 자유롭게 걷는 

것도 뛰는 것도 못하게 됐어

요. 그것 외에는 다 할 수 있는

데 그거마저도 해주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진로도 바꿔야 했

고요.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

이 되었답니다.”

그가 하고 싶었던 것은 노

래하는 것이 좋아서 성악가가 

되고 싶었지만 장애를 입은 

상태에서 무대에 오르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더 이상 노래를 

하지 못하게 됐다고. 아마도 

지금 같았다면 계속 노래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김 교수는 자

신의 꿈을 위해 미국유학의 길

을 택했고 현재 그의 꿈을 이

뤄가고 있다. 그가 하고 싶은 

또 다른 분야는 심리학 공부였

다. 심리학에 관심이 많아 서

점에 가면 심리학 섹션에 가서 

책을 보며 시간을 보냈다고 말

했다.

WMU의 교수로서 학생들에

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

인지에 대해 김민지 교수는 재

미있게 공부하라는 말을 해주

고 싶다고 말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학점신

경 쓰느라 캠퍼스에서 즐겁게 

공부하지 못했던 거 같아요. 

사실 직장에서 대학 다닐 때 

학점 얼마 나왔는지 알려고 하

지 않거든요. 그
<10면으로 계속>

몇 년 전에 집에 새 식탁을 

구입하기로 하고, 어디에서 구

입할까 고민하던 중 신문광고

를 보게 됐습니다. 많은 가구점

들이 세일을 많이 하는 광고를 

냈는데, 그 중에 한 가구점에서 

조만간 점포를 정리해야 함으

로 가구들을 싸게 판다는 광고

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곳에

서 식탁을 구입하는 것이 좋겠

다고 여겨 가구점을 방문했습

니다. 

매장은 생각보다 꽤 컸습니

다. 물건도 많았습니다. 둘러보

는 동안 한 세일즈맨이 저를 따

라다니며 열심히 식탁들을 소

개했습니다. 함께 둘러보는데 

갑자기 세일즈맨이 저한테 질

문합니다. “혹시 목사님이 아니

세요?” “제가 목사님처럼 보이

세요?” 질문을 듣는 순간 기분

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어째

든 제가 처음 보는 사람에게 목

회자로 보였으니까요. 세일즈

맨에게 어느 교회에 출석하시

느냐고 질문했더니 어느 교회

에 출석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일로 기분이 좋았는지 저는 

집에 필요하다고 싶은 식탁을 

골라서 사기로 했습니다. 

저는 계약을 하기 전에 매장

에 진열된 것 말고 새것으로 보

내주실 수 있는지 질문하자 세

일즈맨은 창고에 새것이 많이 

있으니 새것으로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세일즈맨이 자

신은 교회에 다니는 성도라고 

해서 큰 고민하지 않고 완불하

고 가구점을 나왔습니다. 드디

어 주문한 식탁이 집으로 배달

되었습니다. 집에 배달된 식탁

은 새것이 아닌 진열되어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속았구나 

하고 웃고 말았습니다.

최근에 벽걸이 에어컨을 구

입하기 위해서 에어컨 가게에 

갔습니다. 제가 사전에 구입하

기 원하는 모델을 가게 직원에

게 말하니까 물건이 있다며 계

약서를 가지고 옵니다. 계약을 

하려는 순간 가게 사장님이 나

오셔서 제게 한 가지 제안을 합

니다. 지금 같은 용량의 에어컨

이 있는데 1년 된 구형이지만 

디자인이 더 좋아서 500불이 

더 비싼 모델이 있다며 원하면 

500불을 더 받지 않고, 원래 사

려던 에어컨 모델의 가격으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가게에 딱 

이 모델이 하나 남아서 빨리 처

리하고 새로운 모델들을 구입

하기 위해서 제안하는 것이라

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듣는 순

간 저는 가게 사장님의 솔직함

을 믿게 되었고 제가 사장님의 

재고처리에 일조해주기로 했습

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떳떳하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

갈 수 있는 강점은 정직에 있습

니다. 자신이 말한 것에 대해서 

약속을 지킬 수 있고 손해를 보

더라도 자신이 약속한 것이라

면 상대방에게 이행해주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남을 속

이며 어떻게 하던지 자신이 손

해를 보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갑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

에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성도의 기준에 

맞게 살아가는 것을 부러워해

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도는 어떠한 상황, 형편에서

도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왜

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참되시

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

문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

늘이나 내일이나 항상 같으십

니다.

성도의 강점인 정직으로 인

해서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삶

을 부끄러워하고 성도의 삶의 

모습을 본받고 싶어 하도록 살

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까지 나는 범사에 양

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

라”(행23:1).
yosupbois@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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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서신 

성도의 강점은 정직입니다

뉴욕양무리장로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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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찬양교회

김요섭 목사
(열매교회) 

김민지 교수

ARS 현장 경험, 상담학 강의에 큰 도움

인/터/뷰

월드미션대학교   김민지 교수

한인기독상담소 운영으로 학업성취도 높아질 것 기대

한인 이민의 역사가 120년을 향해 가고 있다. 이민자의 삶은 

외로움과 함께하는 삶이며 타인종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다. 

언어와 문화의 차이, 그리고 세대 간의 차이로 인해 많은 수많

은 갈등을 만나게 되고 급기야는 정신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도 한다. 이민생활에서 오는 각종 정신적인 어려움은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를 위해 한인가정상담소, LA정신건강국, 디디허쉬정신건강

서비스 자살예방센터 등의 기관들이 한인들의 정신건강에 대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고안하고 다가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한

인들의 정신건강 문제는 비단 이러한 기관들만의 문제는 아니

며 초기이민의 역사와 함께했던 한인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문

제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한인 신학교들이 기독교상담학과 혹

은 상담심리학과를 개설하고 한인커뮤니티에서 활동하게 되는 

상담사를 양성하고 있다.



제 49회기 뉴욕목사회(회장 

김진화 목사)가 지난 26일 오

전 11시 뉴욕교협회관에서 제 

2차 임실행위원회를 열고 ‘특

별조사위원회 보고’를 했다. 이

날 ‘인수인계 불이행건 조사위

원회’ 보고가 있은 후 직전 회

장 이준성 목사를 제명시켰다.

‘인수인계 불이행’ 건은 지난 

1월 14일 열렸던 1차 임실행위

원회에서 상정된 안건(동의 김

홍석 목사, 재청 김용익 목사)

으로, 특별조사위원장 김명옥 

목사가 그동안 조사했던 

‘48-49회기 재정 및 서류인수

인계 의혹에 관한 특위 조사결

과 보고서’를 보고했다.

보고내용은 1. 시정조치를 약

속한 것: 미 이월금과 장부누

락 수입 사비 변제 총 

$2,129.25달러 2. 의혹이 규명

되었으나 시정조치 못한 것: 

총회후 임원회 경비 및 식사대 

총 $1,461.60 3. 규명하지 못한 

의혹: 증경, 원로, 임원 연석, 선

관위 모임, 임원회식대, 김재호 

대책회의 등이 있었으며 총계 

$3,590.85를 현 회기에 즉시 지

불하도록 하며 이준성 목사가 

목사회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

켰음을 지적한다고 보고했다. 

이 보고가 끝나자 회계 임태현 

목사가 이준성 목사를 제명할 것

을 동의하고 김영환 목사가 재청

하자 회장 김진화 목사가 가한가

를 물은 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증경회장들과 여

러 회원들이 절차가 적법하지 

않음을 지적하며 논쟁이 오갔

지만 그대로 끝났다.   

임실행위는 김진화 목사의 

개회선언, 박태규 목사의 개회

기도, 정인수 목사의 회원점명 

후 시작됐으며 유태웅 목사의 

광고 후 황동익 목사 축도가 예

정돼 있었으나 축도 없이 마쳤

다.

이날 참석했던 A 목사는 “이 

건을 보고한 후 상황설명도 없

이 대뜸 임원(회계)이 제명을 

발의하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

고 이날 방문한 목사가 즉각 제

청하고 회장은 가한가만 묻고 

한 회원이 이의를 제기했음에

도 그대로 통과시켰다”며 “한 

회원을 제명시키는데 수 초 밖

에 안 걸리는 이런 일은 적법하

지 않다”고 말해 향후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한편 48회기 임원들은 이준

성 목사가 특위 조사 질문에 대

한 답변을 정리한 유인물을 참

석자들에게 나눠줬다.  
<유원정 기자>

뉴욕교협(회장 문석호 목사)

이 주최하는 2021 할렐루야뉴

욕복음화대회 1차 준비기도회

가 7월 27일 오전 10시 30분 

프라미스교회(담임 허연행 목

사) 겟세마네 기도실에서 개최

됐다.

회장 문석호 목사는 참석자

들을 환영하며 “2021 할렐루야

대회를 청소년들과 홈리스 사

역에 중점을 뒀으나 담당 사역

자들과 논의한 결과 선교사를 

초청하고 홈리스들을 방문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하고 장

소와 오찬을 제공한 허연행 목

사를 소개했다.   

허연행 목사는 “이 장소는 순

복음의 영성이 살아 숨쉬는 곳

으로 뉴욕의 영계를 책임지신 

목사들이 오시고 섬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또 준비위원장 이준성 목사

는 “많은 계획을 했지만 이루

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기도

를 부탁한다”며 강사를 위해, 

인원 동원(셔틀버스 운행), 재

정에 적극 후원을 당부하고 올

해는 강사후원금이 없고 강사

비를 선교비로 지출하고 홈리

스들에게도 도움을 주게 된다“

고 설명했다.

1부 예배는 이진아 목사 인

도로 기도 박준열 목사(원주민

선교분과), 성경봉독 김주열 장

로(증경부회장), 설교 이기응 

목사(협력위원장), 합심기도, 

축도 김기호 목사(4감사) 순서

로 진행됐다.

이기응 목사는 “성령과 함께 

자아 세계에서 영적 세계로”(

행10: 44-46)이라는 제목의 설

교에서 “미국내 교회(목사) 신

뢰도가 37%밖에 안된다며 교

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2

가지로 첫째 고넬료의 신앙심

과 둘째, 자아 세계에서 영적 

세계로 들어가야 된다고 강조

했다.

이 목사는 “고넬료의 신앙은 

①하나님을 경외함 ②구제 ③

항상 기도 ➃모범적 신앙생활

이었다”며 “이런 신앙이 교회

와 목회자에게 스며들어 하나

님께 인정받고 세상에서 인정

받으면 교회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절망’이라는 자아 세계

에 갇혀있지 말고 고넬료와 베

드로처럼 성령과 함께 영적 세

계로 들어가자”고 역설했다.    

합심기도는 박마이클 목사

(2021할렐루야뉴욕복음화대회 

감사, 순서자들, 진행과 날씨를 

위한 기도), 송윤섭 장로(2021

할렐루야뉴욕복음화대회 준비

위원들, 홍보, 동원, 안내, 재정, 

안전), 심화자 목사(뉴욕교계의 

영성회복을 위하여), 김희숙 목

사(차세대 지도자와 선교부흥

을 위하여)가 기도제목을 따라 

각각 기도했다.

2부 경과보고는 회장 문석호 

목사 사회로 이승진 목사의 개

회기도 후 인사 문석호 목사, 

준비위원장 이준성 목사의 보

고, 광고 박시훈 목사, 임영건 

목사의 폐회 및 오찬기도로 마

쳤다. 

2021할렐루야대회는 양창근 

선교사(파라과이)를 강사로 

△9월 10일(금) 오전 10시30분 

목회자 세미나 2021할렐루야

뉴욕복음화대회 △11일(토) 오

후 7시30분 뉴욕장로교회 

△12일(주일) 오후 5시 뉴욕장

로교회에서 열린다. 
<유원정 기자>

뉴욕교협이 7월 27일 뉴욕교

협 증경회장단을 초청 오찬모

임을 가졌다. 

오후 12시30분 거성 식당에

서 가진 초청 모임에서 뉴욕교

협 회장 문석호 목사는 “할렐

루야대회를 준비하면서 증경회

장님들의 협력을 얻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회장으로

서 좀더 많은 소통의 기회를 갖

지 못한 것 같다. 질문이 있으

시면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문석호 목사는 2021 할렐루

야대회의 원래 구상을 설명하

고[1차 준비기도회 참고] “선

교부흥집회로 성격을 전환한 

것은 뉴욕이 선교의 대상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문 목사는 또 “현재 진행 중

인 특별혁신위원회는 회장으로

서 어떤 주문이나 참견을 하지 

않았다”며 “받은 정리 문건을 

갖고 임원회를 한 뒤 해당 부서

에 보내 논의를 거쳐 개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석호 목사는 ”증경회장단

을 거스리려는 의도는 없다. 적

법한 절차를 거쳐 할 것이다. 

혁신위의 중청어린 보도를 귀

담아 들어달라“고 말했다.

증경회장단 임시회장 김원기 

목사는 “증경회장단은 현 회기

가 잘 마치도록 기도해주는 역

할”이라며 “할렐루야대회는 역

사가 깊은 대회로 이번에도 잘 

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유원정 기자>

뉴저지그레이스장로교회(담

임 한동원 목사)가 설립기념일 

맞아 이웃 사랑과 섬김 실천의 

일환으로 뉴욕나눔의집에 설립

기념일예배 헌금 1천 달러 전

액을 후원금으로 전달했다. 

뉴저지 리버에지(River 

Edge)에 위치한 그레이스장로

교회는 지난 7월 18일 교회설

립 11주년 감사예배를 겨자씨

교회연합공동체 주일예배로 함

께 드렸다.

2010년 7월 4일에 창립한 그

레이스장로교회는 2018년 8월

부터 현재까지 시나브로교회(

담임 박근재 목사)와 “겨자씨 

교회연합공동체”라는 이름으

로 두 교회의 조직과 행정 및 

재정은 독립적으로 운영하면

서, 주일예배와 주일학교 교육 

및 각종 교회행사를 연합으로 

함께 진행해 오고 있다.

그레이스장로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교회의 사명

을 감당하기 위해 설립기념 주

일예배시 드린 설립감사헌금 

전액을 뉴욕나눔의집(대표 박

성원 목사)에 헌금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한동원 목사는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는 교회가 됩시

다“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예배에는 시나브로교회 교인들

과 자녀들도 함께 참여한 겨자

씨연합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

님께 영광을 돌렸고, 특별히 한

인 노숙자 사역을 감당하고 있

는 뉴욕나눔의집 가족 15명이 

참석해 특별찬송으로 은혜를 

더했다.
<기사제공: 뉴저지그레이스장로교회>

뉴욕교협(회장 문석호 목사) 

특별혁신기획위원회(위원장 

유상열 목사) 5차 회의가 7월 

21일 교협 청소년센터에서 열

렸다.  

혁신위는 “이번 5차 모임은 

중간보고를 위한 정리에 중점

을 둔 모임”이라고 밝혔다. 

추가된 내용은 회원가입절차 

항목에 △은행계좌 증명을 첨

가했으며 △감사가 재무행정을 

감사하도록 하고 △선임한 외

부 공인회계사의 재무제표 보

고를 첨가했다.

혁신위는 회의록을 정리해 

지난 24일 문석호 회장에게 이

메일로 보냈다고 밝혔으며, 이 

문서는 법규위원회(위원장 신

현택 목사)로 보내져 임실행위

원회에서 논의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 유상

열 목사를 비롯 전희수, 임병

남, 황영송, 현영갑 목사 등 5인

이 참석했다. 
<유원정 기자>

뉴욕가정상담소(소장 이지

혜, 이사장 임에스더) 봉사자 

모임인 하모니(Harmony)가 7

월 15일 알리폰드 공원에서 연

례 하계 야유회를 가졌다. 하모

니 봉사자들과 상담소 직원들

이 한 자리에 모여 맛있는 음식

을 나눠먹고 함께 즐거운 시간

을 가졌다.

뉴욕가정상담소 봉사자 모임 

하모니는 5주 핫라인 자원봉사 

교육을 이수한 봉사자들로 구

성됐으며 상담소 업무시간 외

에 걸려오는 24시간 한&영 이

중언어 핫라인 전화를 받으며 

또한 상담소 대내외 지역사회 

행사와 아웃리치에 참여해 가

정폭력에 대한 인식 높이기 봉

사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하모니 가입 문의는 뉴욕가

정상담소 커뮤니티 아웃리치, 

자원봉사자 이줄리 코디네이터 

(718-460-3801 Ext. 15, 이메

일 Julie.Rhee@kafsc.org)에게 

하면 된다.

한편 뉴욕가정상담소가 운영

하는 2021년 호돌이 방과후 학

교가 지난 7월 6일 개학해 8월

말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현재 

130여 명의 초중학생들이 참여

하고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유

미정 시니어디렉터(718-460-

3801 Ext. 11, mjyou@kafsc.

org)에게 하면 된다.
<기사제공: 뉴욕가정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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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개혁장신 2021년도 가을학기 신입생 모집
동부개혁장로교회신학교(학장 김성국 목사)가 2021년도 가

을학기 신입생을 모집한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총

회 신학교로 모집학과는 △대학부: 신학과, 선교학과(고졸, 4

년) △대학원: 목회학(대졸, 3년), 기독교교육학, 선교학(대졸 2

년) △여교역학과(고졸, 3년)이며 서류는 입학원서 1부, 목사추

천서 1부, 최종학교 졸업 및 성적 증명서 1부, 신앙고백서 1부, 

명함판 사진 2매, 입학전형료 30달러가 필요하다. 원서접수 마

감은 9월 3일(금) 오후 6시, 입학시험은 4일(토) 오전 11시, 면

접 오후 2시. 한편 개강부흥회는 9월 7일(화)부터 9일(목) 저녁 

8시에 있다. 

▲문의: (718)463-7163

담임목사 청빙
휴스턴한인교회가 담임목사를 청빙한다. 자격은 정규대학, 

신학대학원(M.Div)을 졸업하고 이민교회 3년이상 담임목사(부

목사 포함) 경력이 있으며 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자로 이중언

어 가능. 제출서류는 본인 및 사모 이력서와 자기소개서(가족사

진 첨부), 목회철학/비전 게획서 및 간증서, 6개월 내 설교영상 

2회분, 대학교 및 신학대학원 졸업증명서, 목사안수증명서, 추

천서(추천인 연락처 기재)가 필요하다. 서류는 이메일로 설교 

CD는 우편으로 보내도 된다.

▲문의: kcch2019@gmail.com 

동부교계 게시판동부교계 게시판 직전회장 이준성 목사 제명에 논란 예상

“성령과 함께 자아 세계에서 영적 세계로”

“할렐루야대회 잘 하도록 돕겠다”

뉴욕나눔의집에 1천 달러 헌금

은행계좌증명 첨가, 감사 재무행정도

제 49회기 뉴욕목사회 2차 임실행위원회

2021 할렐루야뉴욕복음화대회 1차 준비기도회

뉴욕교협, 증경회장단 초청 오찬 모임

뉴저지그레이스장로교회 설립 11주년 기념예배

뉴욕교협 혁신위 5차 회의, 중간보고 정리

제 49회기 뉴욕목사회 2차 임실행위에서 회장 김진화 목사가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뉴욕교협회장 문석호 목사가 증경회장단 초청 오찬모임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저지그레이스장로교회 설립 11주년 기념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할렐루야뉴욕복음화대회 1차 준비기도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뉴욕교협 혁신위 5차 회의에 참석자들. 왼쪽부터 현영갑 목사, 유상열 목사, 전희수 목사, 임병남 목사, 황영송 목사. 

뉴욕가정상담소 봉사자 모임인 하모니 연례 하계야유회를 마치고 기념촬영 했다.

뉴욕가정상담소 봉사자모임 하모니 하계야유회

<9면에서 계속>

그런데 한국 학생들에게는 

학점이 B학점 이상이 나와도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

게 되지요.”

그는 자신이 경험했던 장애 

그리고 유학생활과 ARS라는 

현장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수

업시간에 학생들에게 풀어나간

다면 학생들이 교과서 외 실제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

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WMU에 한인기독상담

소가 운영되는 만큼 기독교상

담학과에서의 이론적인 수업과 

한인기독상담소를 통해 실제적

인 사역들이 어우러지는 만큼 

학생들이 학업성취도가 높아질 

것이며 그렇게 될 수 있게 그들

의 도움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인터뷰

<8면에서 계속>

우리가 요나처럼 하나님의 명

령을 거슬러 도망치는 것은 결코 

안전한 방법이 아니다. 그러므로 

나중에 할 수 없이 하는 것보다 

먼저 하는 것이 훨씬 낫다.

3. 우리에게 맡겨진 것은 하나

님의 교회다 

세 번째 이유는 우리에게 주

어진 임무의 엄위함에서 비롯된

다. 우리가 돌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이다. 교회는 세

상의 가장 큰 존재 목적이다. 교

회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며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몸이다. 또 

교회 안에는 천사들이 존재하며 

거기서 성도들을 섬긴다. 그들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

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저희를 어

두운 데서 불러내신 자의 아름다

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신다(

벧전2:9).

4. 이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피

로 값 주고 사셨다

마지막 이유는 우리가 돌보

는 교회를 위해 치러진 값에서

부터 유추된다. 사도 바울은 “하

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행

20:28)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나

태하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음성을 상기하자. 우

리가 회중을 둘러볼 때마다 그

들은 그리스도의 피 값으로 사

신 자들이요, 따라서 우리가 온 

정성을 다해 섬기고 모든 애정을 

바쳐 돌봐야 하는 존재임을 믿고 

기억해야 할 것이다.

hyojungyoo2@yahoo.com

기독교 명저...



새생명선교회(대표 박희민 

목사)가 주최한 목회자 세미나

가 2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

시까지 새생명비전교회(담임 

강준민 목사)에서 열렸다. 

박희민 목사는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소형교

회 목회자들이 어려움을 겪었

다. 그래서 지난해 45개 단체 

1000달러 지원했다. 하지만 ‘체

크 하나 보내는 것은 의미가 없

다’는 자체평가가 나와 이번에

는 세미나를 통해 말씀으로 위

로받고 격려와 도전받고 목회 

노하우를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됐다. 특별히 큰 교회가 작은 

교회를 품어 상부상조하는 이

민교회 분위기 마련하게 됐다”

고 말했다. 

박 목사는 “소형교회 지원과 

더불어 100명 대학생들에게 

1500달러를 후원하게 됐는데 

360명이 지원해서 선발하는데 

어려움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실시된 소형교회 목

회자 후원선발은 지원자 중 하

와이,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뉴저지 지원자는 항공료와 체

류비용 등을 감안할 때 후원금

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 서

부지역 캘리포니아, 오리건, 네

바다. 애리조나 등 4개 주에서 

사역하는 목회자들로 한정했

다. 

박희민 목사 사회로 열린 목

회자세미나는 노창수 목사(남

가주사랑의교회)가 ‘제자훈련’, 

강준민 목사(새생명비전교회)

가 ‘영성훈련’, 한기홍 목사(은

혜한인교회)가 ‘기도사역’, 김

한요 목사(베델한인교회)가 ‘설

교사역’, 최경욱 목사(또감사선

교교회)가 ‘선교사역’, 박희민 

목사가 ‘건강한 교회’, 김경진 

목사(기쁜우리교회)가 ‘개척교

회사역’, 진유철 목사(나성순복

음교회)가 ‘성령사역’이라는 주

제로 세미나를 인도했다. 

세미나 이후에 후원금 전달

시간을 가졌다.
<박준호 기자>

2021년 7월 31일 토요일 www.chpress.net 11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서부교계

격려와 도전...목회 노하우 나눠
새생명선교회 목회자세미나, 후원금도 전달

서부교계 게시판서부교계 게시판

생터성경사역원 LA 4기 전문강사스쿨
‘어? 성경이 읽어지네!’(대표 이애실) LA지부(지부장 김덕수 

목사)는 2021학년 제4기 전문강사스쿨을 9월 2일부터 2022년 1

월 29일까지 5개월에 걸쳐 Zoom을 통한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지원자격은 생터성경사역원의 ‘성경방 과정’ 수료자로 등록금

은 800달러. 목사, 선교사, 전도사, 사모, 신학생들에게는 목회자 

장학금이 지급되며 12번의 EL(Experience Learning)은 성경방 

표준강의를 듣는 과정으로 ‘What to teach’를 배우게 되고 12번

의 ML(Management Learning)은 강의 방법을 배우는 과정으

로 ”How to teach“를 배우게 되며 PPT 활용 세미나도 진행된

다. 이 과정을 수료한 이들에게는 ‘어? 성경이 읽어지네!’ 전문강

사 자격이 주어지게 된다.

▲문의: (213)220-6729, jenny5152280@gmail.com

미주CGN TV 채널 44.9 방송시작
선교교육방송 미주CGN TV가 난시청 해결을 위해 남가주 지

역 공중파 44.9번으로 8월 1일부터 방송을 시작한다. 그동안 운

영해온 31.9채널은 7월 31일부로 종료된다.

▲문의: (323)932-1200

NPO 설립 및 운영 무료강의
그레이스미션대학(Grace Mission University, GMU, 최규남 

총장)에서 총체적 선교를 위한 NPO 설립 및 운영 무료강의가 8

월 2일(월) 오후 4시30분부터 5시30분까지 미라클센터 1층 코

이노니아 홀에서 열린다. 본 강의는 비영리단체(Non-Profit 

Organization, NPO) 설립을 통해서 교육선교, 자선선교, 비즈니

스 선교 등 다양한 선교의 방법과 전략들에 대한 소개와 함께 실

제 NPO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배울 수 있다. 참

석인원은 선착순 30명.

▲문의: (714)525-0088(본교) Ext 101, 102

브릿지교회 VBS
브릿지교회(담임 김재호 목사) VBS가 8월 5일(목)부터 7일(

토)까지 온라인으로 열린다. 시간은 오후 7시부터 8시50분까지.

▲문의: (213)800-3545

스타강사 김미경 초청강연
한인가정상담소(소장 캐서린 염)가 스타강사 김미경을 초대

해 코로나19 로 지친 한인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특별 강연시간

을 가진다. 오는 8월 1일(주일)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등록 선착

순 100명에 한해 온라인 줌(Zoom) 세미나로 진행되며, 강연 30

분 질의응답 30분으로 구성된다. 그 외 추가등록은 ‘MKTV김미

경TV’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실시간 참여 가능하다. 강연은 무

료며, www.tinyurl.com//kfammktv에서 사전 등록해야 한다.

▲문의: mlee@kfamla.org

여름 찬양 기도회
캘리포니아신학대학원 교수 임창수 목사가 인도하는 여름 찬

양 기도회가 ‘일어나라, 기뻐하라’는 주제로 얼바인 지역에서 8

월 13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얼바인한인장로교회

(17702 Cowan, Irvine)에서 열린다.

▲문의: (714)715-5999

사우디 시내산 방문 설명회
사우디 시내산 방문추진위원회(명예위원장: 이재환 선교사, 

본부장: 켄 안 선교사)가 추진하는 시내산 방문이 오는 10월 31

일부터 11월 8일까지 실시된다. 이를 위한 설명회가 8월 9일(월)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컴미션에서 열린다. 참석을 원하는 

자들은 예약해야 한다.

▲문의: (310)386-1133

CBS기독교방송 개국예배에서 한기형 대표가 인사말하고 있다

브릿지교회 김재호 담임목사 위임예배 후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사진 하단 타원안은 오전

에 열린 창립30주년 감사예배 및 장로, 권사 은퇴식을 마친후 기념촬영하는 모습

새생명선교회 주최 목회제세미나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남가주든든한교회(담임 김현

인목사)는 고든콘웰 구약학교

수인 박성현 박사를 초청, 말씀

과 간증집회를 열었다. 

25일 오전 9시, 11시, 오후 1

시에 진행된 본 집회는 ‘지키고 

경작하라’는 주제 아래 1부 하

나님의 백성(삿5:1-3), 2부 ‘하

나님의 제사장’(벧전2:4-9), 3

부 ‘하나님의 말씀’(벧전1:18-

2:5)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

했다.

박성현 교수는 1부 예배에서 

“‘지키고 경작함’이란 구약부터 

신약까지 이어지는 두 개의 

축”이라고 단언하며 “아담은 

경작과 지킴의 사명을 받았으

나 사단의 꾐으로 에덴을 지켜

내지 못했다”며 사사기의 말씀

을 풀어갔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함으로 이방나라들을 통해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모습이

다. 그러나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사사들을 통해 

고난에서 건지셨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드보라 여선지자를 

세우시고 납달리, 스불론 지파

에서 만 명을 전쟁터로 불렀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

켰고 여기에 잇사갈, 므낫세, 

에브라임, 베냐민 지파 사람들

은 ‘나라를 지켜내지 않으면 아

무 소용이 없음’을 알고 스스로 

전쟁에 동참했으나 아셀, 갓 르

우벤, 단 지파는 하나님이 자기

들에게 주신 양떼, 무역로, 항

구, 선박 등을 잘 경영하고 경

작하는 게 우선이라고 판단하

고 전쟁에 나가지 않는다. 우리

는 우리의 사업과 경영, 즉 경

작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런

데 지킴이 필요한 순간이 이르

면 명령은 받은 이는 목숨을 걸

고 지켜내야 하고, 부름 받지 

않았다 해도 그 자리에 동참해 

경작하는 것을 잠시 멈추고 지

원하며 지켜내고 사수해야 한

다”고 피력하며 ‘지켜내야 할 

것과 경작’에 대한 중요성을 강

조했다.

이어 2부와 3부에서는 하나

님의 제사장으로서의 모습과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전

하며 “가난과 고통 속에 있던 

자신을 이끌어내어 오늘이 있

게 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과 은혜였다”고 간증했다.

박성현 교수는 이스라엘 히

브리대학에서 고고학 및 인문

학 학사학위, 텔아비브대학교

에서 고고근동문화학 석사학

위, 미국 하버드대학교 근동어

문학과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한편 박성현 교수는 남가주

사랑의교회(담임 노창수 목사)

와 성화장로교회(담임 이동진 

목사)에서도 집회를 인도했다.
<이성자 기자>

다문화 상황에 적합한 다문

화 사역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최근 그레이스미션대학

교(Grace Mission University, 

이하 GMU, 총장 최규남 박사) 

박사원(원장 이병구 박사) 연

구팀에서 진행한 다문화 사역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GMU박사원의 금번 연구는 

종교개발지원단체인 릴리 재단

(Lily foundation)과 북미신학

대학원협회(ATS)가 공동주관

하는 ‘미국내 교회 재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GMU 박사원은 다문화 사역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GMU 박사원 연구팀(팀장 이

병구 박사)은 다문화사역 리더

십 개발을 통한 미국교회 재활

성화(Revitalization) 방안을 연

구했고 연구결과의 신뢰도 확

보를 위해 양적 조사와 질적 조

사를 병행했다. 

조사 대상자는 목회자, 신학

생이 주류를 이뤘고 소수의 평

신도 지도자들도 포함됐다. 조

사에 응한 사역자들과 평신도 

지도자들은 대부분(94%) 다문

화 사역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본 연구를 이끈 이병구 박사

(GMU박사원장)는 “본 연구를 

통해 신학교의 교육과 사역 현

장의 거리를 좁힐 수 있게 된 

것은 큰 성과다. 다문화 사역자 

훈련을 위한 구체적 노력이 필

요한 때”라 말했고, 양적 조사

를 정리하고 분석한 김종철 박

사(선교사)는 “이 보고서는 현

실을 진단할 뿐만 아니라 나아

가야할 방향도 제시하는 의미 

있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문화 사역 현장을 섬기

는 전종만 박사(다문화교회 목

회자)와 남궁현 목사(미해군 

군목)는 “연구결과를 사역현장

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할 방안

을 찾고 있는 중”이라 말했다.
<정리: 박준호 기자>

CBS 기독교방송(대표 한기

형 목사) 개국기념 예배가 19

일 오후 5시 윌셔플레이스에 

위치한 본사 사옥에서 열렸다. 

이날 기념 예배는 1부 예배와 2

부 축하와 인사의 시간으로 진

행됐다. 

본부장 안신기 목사 사회로 

시작된 1부 예배는 이사장 김

향로 장로의 기도, 감사한인교

회 원로 김영길 목사의 설교로 

진행됐다. 

김영길 목사는 베드로후서 3

장 1절 18절의 말씀을 통해 남

가주지역의 영적 성장을 위해 

CBS 기독교방송이 큰 역할을 

감당하기를 희망한다고 설교했

으며 김영대 목사의 축도로 마

쳤다. 

엄미나 아나운서의 사회로 

시작된 2부 축하와 인사의 시

간은 김홍수 CEO의 인사말씀

에 이어 자문위원장 주님의영

광교회 신승훈 목사와 후원 이

사장 김향로 장로에게 위촉장

을 전달했다. 

이날 축사자로 나선 박경재 

LA총영사는 유구한 역사를 가

진 CBS방송이 한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LA지역에 새롭게 개

국하게 된 것을 축하한다고 말

하며 CBS 방송이 이민자들에

게 신앙 안에서 큰 소망과 위로

가 뿐 아니라 앞으로 자체적으

로 제작될 프로그램들을 통해 

1세, 2세와 3세가 함께 공감하

는 귀한 방송사로 쓰임 받기를 

희망한다고 축하했다. 

LA성시화 공동대표로 수고

하는 송정명 목사, 코너스톤교

회 이종용 목사, 선한목자교회 

고태형 목사 등이 축사했고 한

국 CBS 이사장인 김학중 목사

와 주님의영광교회 신승훈 목

사, 은혜한인교회 한기홍 목사 

등이 영상으로 축사를 보내왔

다. 

한편, 대표 한기형 목사는 인

사말을 통해 앞으로 CBS가 교

계 연합을 위해서만 아니라 교

회가 필요로 하는 콘텐츠를 개

발해 2세, 3세에게도 신앙의 맥

을 이어가는 기독교 문화 창달

을 위해 기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나성영락교회 박은성 목사 

기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기사제공: CBS 기독교방송>

브릿지교회는 김재호 담임목

사 위임예배를 7월 25일 오후 4

시에 거행했다. 

김재호 목사는 브릿지교회 

담임목사로 위임받게 됨을 하

나님께 감사한다며 “하나님께

서 기뻐하시는 사역을 할 수 있

도록 기도 많이 해 달라”고 말

하고 “브릿지교회 목회자로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소신목회, 성도들을 섬기는 목

회자와 교회에서 봉사하는 성

도들이 즐겁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신바람 목회, 그리고 한 영

혼을 살리는 목회를 하려고 한

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목회를 하면 할수

록 부족한 자신을 발견하게 된

다”며 “담임목사로 부임한지 2

년차지만 벌써 교만해지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과 성

도들을 섬기는 목회자가 되도

록 기도해달라”고 말했다.

경배와 찬양과 김종옥 목사(

국제총회 상임총무) 사회로 시

작된 위임예배는 승광철 목사(

본교회 5대 담임)가 대표기도 

했으며 박해진 전도사가 특송 

했다. 

이어 최홍주 목사(에브리데

이교회, 국제총회 총회장)가 ‘주

님이 붙잡은 종’(계1:20)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최홍주 목사는 “담임목사 위

임식은 교회와 목사의 마치 결

혼식 같은 것”이라며 “좋은 교

회는 거저 되지 않는다. 첫째, 

성도들이 좋은 성도가 돼야 한

다. 둘째, 성도들이 끊임없이 성

장하고 성숙해야 한다. 셋째 열

심히 일해야 한다. 좋은 교회를 

만들면 그 모든 축복이 성도들

에게 돌아간다. 목사와 성도가 

혼연일치돼 주님과 교회에 충

성하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설교에 이어 지명현 목사(나

성영락교회)가 특송했으며 최

홍주 목사 집례로 담임목사 위

임식이 시작돼 위임자 소개, 위

임자 서약, 기도, 위임패 수여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어 김승년 목사(브릿지교

회 1대 담임)가 권면, 박병섭 목

사(샌디에고 사랑교회, 국제총

회 미주노회장)와 최규남 박사

(GMU 총장)가 축사를, 호성기 

목사(필라안디옥교회), 강준민 

목사(새생명비전교회), 김한요 

목사(베델한인교회), 한기홍 목

사(은혜한인교회)의 영상축하

영상이 소개됐다. 

이어 김재호 목사가 답사했

다. 이날 예배는 김재문 목사(사

랑의빛선교교회 원로)의 축도

로 마쳤다. 

김재호 목사는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했으며 아

주사퍼시픽신학교에서 목회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에덴선교

교회 전도사, 에브리데이교회 

부목사로 사역했다. 한편 이날 

오전 1부와 2부 예배는 본 교회

설립 30주년 감사예배로 드려

졌으며 김승년 목사(1대 담임)

가 말씀을 전했다. 또한 2부 예

배 시간에는 장로&권사 은퇴식

이 함께 열렸는데 김두봉 장로

가 은퇴 및 원로장로로, 장난희 

권사가 은퇴권사로 추대됐다.
<박준호 기자>

“오늘 있게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미국내 교회 재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

기독교 문화 창달 기여하겠다

“겸손히 하나님과 성도들을 섬기겠다”

남가주든든한교회 박성현교수 초청 말씀과 간증집회

그레이스미션대 다문화 사역 연구결과 발표

CBS 기독교방송 LA지역 개국 기념예배

브릿지교회 김재호 담임목사 위임예배

남가주든든한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하고 있는 박성현교수

미성대학교 명예총장 류종길 

목사의 부인 함영희 사모가 지

난 14일 별세했다. 향년 70세.

고 함영희 사모는 국립의료

원 간호대학과 방송통신대학

교 영문과, 서울신학대학교 상

담대학원을 졸업했다. 장례예

배는 27일 오전 10시 30분(이

하 미서부시간) LA 한국장의

사에서, 하관예배는 같은 날 오

후 1시 로즈힐메모리얼 파크에

서 각각 진행됐다. 장례예배와 

하관예배는 유튜브(https://

youtu.be/r_bjnGP2lPg)를 통

해 실시간 중계됐다. 

한편 공주대학교 오승민 교수

가 제작한 함영희 사모 추모 영

상은 다음 유튜브에서 볼 수 있

다. https://youtu.be/byfRqxVGj6U

<정리: 박준호 기자>

미성대 류종길 명예총장 부인 

함영희 사모 별세



예자연은 20일 부산 강서구 

세계로교회에서 임시총회를 열

고 성명을 통해 정부가 교회와 

정책을 결정할 시 종교기관의 

단체장들과 협력해 정책을 시행

할 것, 종교기관과 논의 시 친정

부 성격의 단체들과만 협상하지 

말 것, 백신과 예배의 자유를 거

래하지 말 것 등을 촉구했다.

이날 성명을 낭독한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는 “앞으로 정

부가 계속해서 ‘비대면예배 허

용’ ‘대면예배 금지’ 등의 언어 

선동을 하고 교회만 차별해 정

치적 방역을 계속하면 전 교회

가 일어나 정권퇴진 운동에 나

설 것임을 강력히 선포한다”고 

말했다.

한편 예자연은 임시총회를 통

해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지침

에 대한 지자체별 대응을 위해 

지역별 담당자를 선정했다. 강

원·제주·세종을 제외한 14개 광

역지역별로 담당자를 선임했고, 

이와 함께 그간 법률 부문에만 

뒀던 전문위원을 의료 부문에도 

두기로 했다. 순천향의대 이은

혜 교수가 의료전문위원으로 위

촉됐다.

예자연 관계자는 “아직 정해

지지 않은 지역 담당자 선임도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며 “교회 

공동체성 강화를 위해 각 지역 

담당자 역시 2인 이상의 복수로 

구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

합 총회(총회장 신정호 목사)가 

106회 정기총회에서 주요 기관

장 4명을 동시에 인준한다. 코로

나19 확산세로 변수가 있지만 

예장통합은 9월 28일부터 3일 

동안 경기도 한소망교회(류영

모 목사)에서 정기총회를 열 예

정이다.

예장통합은 9월 열리는 총회

에서 사무총장과 장로회신학대 

총장, 한국기독공보·한국장로

교출판사 사장을 최종 결정한

다. 총회 요직으로 분류되는 이

들 기관장을 한꺼번에 인준하는 

건 흔치 않은 일이다.

총회 개회 전 각 기관 이사회

나 총회 임원회는 기관장 서리

를 미리 선출한다. 총회 인준은 

기관장을 임명하는 마지막 단계

로 이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인선은 무산된다. 지난해 장로

회신학대 총장 인준이 무산된 

게 대표적 사례다.

기관장 선출 절차는 각각 다

르다. 총회 본부를 대표하는 사

무총장은 9명으로 구성된 총회 

임원회가 투표로 결정한다. 김

보현 영국 선교사, 김상만 수서

교회 부목사, 김종성 주안대학

원대 교수, 남윤희 실로암안과

병원 홍보기획실장, 박명성 전 

세계선교부 본부선교사, 백경천 

이삭의샘선교회 총무, 정병준 

서울장신대 교수(가나다 순) 등 

7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예장통

합 임원들은 다음 달 초 회의를 

열고 사무총장을 낙점해 총회에 

보고한다.

장로회신학대 이사회는 이미 

총장대행으로 일하던 김운용 교

수를 총장서리로 선출했다. 장

로회신학대 이사회도 총대들에

게 김 총장서리에 대한 인준을 

요청한다. 한국기독공보와 한국

장로교출판사 이사회도 사장 인

선을 마무리한 뒤 동일한 절차

를 밟는다.

한편 ‘장로교 12신조’의 일부

분이 삭제된 경위를 찾는 조사

위원회 구성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1907년 우리나라 최초

의 교회 조직인 독노회가 조직

될 때 채택한 장로교 12신조는 

신앙과 신학, 목회의 기둥으로 

불리는 장로교회의 핵심 가치

다.

하지만 이단사이비대책위원

회(이대위·위원장 심상효 목사)

가 장로교 12신조 일부 내용이 

삭제됐는데 경위를 알 수 없다

며 최근 조사위 구성을 청원했

다. 이대위는 “열두 번째 신조의 

마지막 문장인 ‘그러나 오직 믿

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정죄함을 입어 그 죄에 적당한 

형벌을 받을 것이다’라는 부분

이 삭제됐지만 아직 누구도 경

위를 모른다”며 “예장합동과 한

국기독교장로회도 유지하고 있

는 부분이 삭제된 경위를 조사

하게 해 달라”고 밝혔다.

최태영 이단사이비문제상담

소장은 한국기독공보에 기고한 

글에서 “1907년 독노회에 뿌리

를 두고 있는 다른 장로교단 신

조에 여전히 남아 있는 내용이 

유독 예장통합에서만 사라진 건 

놀라운 일”이라며 “삭제된 건 

지옥을 설명하는 부분으로 마치 

지옥을 부정하거나 경시하며 성

경의 권위에 도전하고 심판주이

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제

거하려는 이단적 행위와도 같

다”고 우려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 등 기독

교계가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

원이 대표 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평등법안)에 대해 잇따

라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이들은 평등법안이 포괄적 차별

금지법과 궤를 같이한다며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사회 분

열과 역차별을 조장하고 신앙 

양심 등을 해칠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반대 움직임은 교계 연

합기관과 지역교회 단체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고

신과 예장대신, 예장합신은 최

근 공동으로 낸 성명을 통해 평

등법안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평등법안은 본질상 위

장된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

다”며 “구별과 차별을 오해해 

국가의 근본 체계와 병역제도 

등의 법질서를 혼란하게 하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 등이 발의한 평등법

안은 모든 영역에 있어서 정당

한 이유 없이 어떠한 사유로도 

차별을 받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한다. 동성애와 양성애를 포함

하는 성적지향과 스스로 성별 

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성별 정

체성에 대한 비판을 차별금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

한 도덕적·종교적·의학적·과학

적 평가와 가치 판단을 차별 행

위로 간주한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

법과 비슷하지만 차별 영역에 

제한이 없고, 차별 금지 사유도 

더욱 광범위해 일각에선 ‘비정

상적 구조를 가진 신전제주의 

독재법’이란 말도 나온다.

이 때문에 예장합동 예장통합 

예장백석 기독교대한하나님의

성회 등 주요 교단들 역시 그동

안 계속해서 평등법안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해왔다. 이들은 

공통으로 “평등법은 평등을 앞

세우고 소수 보호의 명분을 주

장하지만, 도리어 다수의 권리

를 제한하고 차별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이미 

발효 중인 30여 가지의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잘 시행하는 것이 

차별을 막고 평등을 높이는 길”

이라고 주장했다.

평등법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

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나오

고 있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대전시 기독

교계 긴급대책회의에 참석해 평

등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

혔다. 그는 “민주당이 소수자나 

약자에 대한 보호와 같은 가치

를 표방하고는 있지만, 성소수

자에 대한 건 명확하게 돼 있지 

않다”며 “당 대표적인 분들이 

동참하고 있어서 당이 이 법 제

정을 지향한다는 뉘앙스는 느낄 

수 있지만 당론은 아니다”고 말

했다.

교단 중심으로 진행됐던 평등

법안 반대 운동은 교계 연합 기

관과 지역교회 연합 중심으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

교회총연합이 지난달 22일 ‘위

장된 차별금지법 반대와 철회를 

위한 한국교회기도회’를 연 데 

이어, 광주기독교교단협의회는 

지난 22일 광주 본향교회에서 ‘

평등법 독소조항 철폐를 위한 

목사·장로·지도자 연합기도회’

를 개최했다. 대전시 기독교계

는 지역 1500여 교회들이 참여

하는 구국기도회를 열기로 결의

했다. 이들은 다음 달 15일 포괄

적 차별금지법안과 평등법안에 

반대하는 설교를 전할 계획이

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활동 

방해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

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

희 교주에 대한 항소심 2차 공

판에서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 

범위 등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각각 유무죄를 주장하며 

공방을 벌였다.

수원고법 제3형사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3일 감염병의 예

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교주의 항소

심 두 번째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 측은 1심 법원이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했다며 이 

교주의 유죄를 주장했고, 이 교

주 측은 방역 당국으로부터 요

청받은 교인과 시설 명단을 모

두 제출하는 등 방역 당국에 적

극적으로 협조했다며 항소를 기

각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역학조사 방법의 입

법 과정은 미래의 혼란을 예상

해 미리 법 규범화해놓기 어려

운 부분이 있다”면서 “원심처럼 

역학조사 범위를 사전준비행위

만으로 좁게 해석하면 역학조사 

내용의 진위를 검증하고 보완하

는 의미로서의 정보제공요청 부

분은 빠뜨리게 될 것”이라고 지

적했다.

이어 “교인명단, 시설현황 제

출 요구가 광의의 행정조사라 

하더라도 역학조사에 해당하면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일은 역학

조사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무증상 

감염자 존재 등 신종 감염병으

로 예측이 어려운 코로나19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기존 규정

만으로 역학조사의 실효성을 확

보하기 어렵고, 신천지 신도들

의 감염원 노출이 의심되는 상

황에서 감염원 추적과 방역을 

위해 먼저 신천지 관리 시설을 

파악했어야 했다는 주장도 했

다.

하지만 이 교주 측은 “검사는 

역학조사 범위와 내용을 무한히 

확장하고 있다”면서 “신천지는 

방역 당국의 추가요청이 없었음

에도 총 3차례 걸쳐 교단의 시

설현황 및 교인명단을 모두 제

출했다”고 반박했다.

이 교주는 이날 검은색으로 

머리를 염색하고, 여전히 휠체

어에 몸을 의지한 채 재판장에 

나왔다. 변호인이 구술변론에 

나설 땐 변호인 측에서 마련해 

준 변론서를 유심히 살펴봤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

연)와 유사종교피해대책범국민

연대는 이날 재판에 앞서 재판

부에 이 교주를 엄하게 벌해달

라는 내용의 탄원서와 서명서를 

제출했다. 코로나19의 전국 확

산과 종교사기, 횡령 등의 혐의

를 가진 이 교주를 엄벌해달라

는 내용의 서명에는 8000여명

이 참여했다.

두 기관은 탄원서에 “신천지

는 조직적, 전국적으로 정부의 

역학조사와 방역 활동을 방해하

고 사실을 감춰 코로나19 확산

을 초래함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면

서 “이 교주의 명확한 56억원 

횡령 범죄와 종교 사기에 대한 

사법적 실형 판결로 37년 동안 

지속하고 있는 가정과 인생 파

탄의 피해를 종식해 주시기를 

재판부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적었다.

이 교주의 항소심 3차 공판은 

다음 달 24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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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대표

회장 소강석 이철 장종현 목사)

이 교계 연합기관 대통합을 논

의 중이다. 통합 상대인 한국기

독교총연합회(한기총·임시 대

표회장 김현성 변호사)는 늦어

도 9월 초까지 임시총회를 열어 

관련 안건을 다룰 수 있도록 준

비를 시작했다. 그러나 한기총 

회원 중 이단 시비가 끊이지 않

는 단체들이 있어 한교총 내부

에서도 아직 의견 합치를 보지 

못했다. 넘어야 할 산이 많은 상

황이다.

한교총 대표회장 소강석 목사

는 먼저 자신이 총회장인 대한

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 총회

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지난 19

일 울산에서 실행위원회를 열었

다. 실행위원들은 통합을 지지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하

지만 실행위원들의 동의가 총회 

전체의 동의라고는 할 수 없다. 

예장합동 이단사이비대책위원

회 관계자는 “지난 회기 이단사

이비대책위원회는 연구 끝에 한

기총을 이단옹호 기관으로 규정

해 달라는 보고서를 올렸다. 최

종 채택되지는 못했지만 한기총

과 함께 가는 것은 우려되는 상

황이다. 이번 총회에서 재보고

하자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전

했다.

통합 건은 한교총 소속 교단

들에도 아직 절대적인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걸림

돌은 이단 문제고, 또 하나는 한

교총이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한기총을 

끌어안을 필요가 있느냐는 의문 

때문이다. 이와 관련, 소 목사는 

20일 천안 백석대에서 열린 한

국교회 교단장회의에 참석해 현

재 추진 중인 통합의 내용과 취

지에 대해 설명하고 각 교단들

의 협력을 구했다. 한국교회 교

단장회의는 보수와 진보를 초월

해 23개 주요 교단 총회장이 모

인 협의체다.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소 목사는 “위기 

상황에서는 반드시 하나 됨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최선을 다

했다. (통합이) 되고 안 되고는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고 입장을 밝혔다.

통합의 주체는 한교총이지만 

소 목사가 교단장회의에서 협력

을 요청한 이유는 한국교회 전

체에 통합의 당위성을 알리고 

싶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

다. 그러나 회의에 참석한 한교

총 회원 교단 관계자는 “한국교

회가 하나 돼야 한다는 대전제

에는 누구나 동의하지만 그 대

상이 한기총이 돼야 할 필요는 

없다”면서 “대표회장이 통합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고맙지만 대다수 교단은 회의

적”이라고 내부 입장을 전했다. 

또 다른 교단 중진 역시 “연합기

관 통합은 기본적으로 찬성이지

만 이단 문제를 선결해야 한다”

는 원칙을 되풀이했다. 결국 주

요 장로교단들의 9월 총회 전에 

교단들의 동의를 얻는 것이 급

선무다.

이런 가운데 한기총은 법원 

판결을 통해 대표회장 직무대행

이었던 김현성 변호사를 임시 

대표회장으로 세우고 임시총회 

개최를 준비 중이다. 최근 회원

들에게 공문을 보내 회비 납부

를 독려하면서 조직 정비에 들

어갔다. 한기총 관계자는 “거리

두기 단계 격상으로 아직 확정

하지 못했지만 곧 임원회를 개

최해 통합 안건을 다룰 전망”이

라고 말했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기성) 

예수교대한성결교회(예성)와 

협력관계에 있는 C&MA(The 

Christian and Missionary 

Alliance) 한국총회가 최근 총회

를 열고 신학교 한국분교 설립 

및 북한선교에 주력하기로 했

다.

C&MA 한국총회 관계자는 

20일 “강원도 평창 켄싱턴호텔

에서 11-12일 제4차 연례 총회

를 열고, 5차 총회 사업과 기성 

예성 등 형제 교단과 선교협력 

강화, 한국분교 설립, 북한선교

포럼 개최 등을 논의했다”고 밝

혔다.

2022년 5차 한국총회를 맞는 

C&MA는 총회 본부, 선교센터, 

신학교, 게스트하우스 등을 마

련하기 위해 모금운동을 벌이기

로 했다. 교단 소속인 심슨대학

교와 토저신학교의 한국분교 설

립도 추진하기로 했다. 북방 미

전도종족 선교를 위해 내년 4월 

북한선교포럼도 연다.

총회는 세계 C&MA 출판물과 

자료 등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사용권도 허락받아 출판 사업을 

전개하기로 했다. 총회에서 교

단은 기성 소속 이스라엘 선교

사 2명에게 종교비자를 주기로 

했으며, 베트남 선교사의 비자

발급에 협력하기로 했다.

문형준 총회장은 “총회에서 

몽골족, 위구르족 등 북방 미전

도종족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북한선교가 선행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선교활동에 적

극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C&MA 한국총회는 2018년 

출범했다. 미국 등 96개국에서 

2500여 교회, 50만 성도가 연합

회 성격으로 세계 C&MA 교단

에 소속돼 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출신 교단으로 유명한

데, 미국 나약대 심슨대 크라운

대 등이 같은 계열의 대학이다. 

한국총회는 기성 예성 대한기독

교나사렛성결회와 협력관계에 

있으며, 사역자 과정과 총회신

학교를 운영한다.

안바울처럼 코로나19라는 어

려움 속에서도 기도와 신앙의 

힘으로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

을 올림픽 무대에서 마음껏 뽐

내는 40여명의 기독 선수와 코

치진 등이 있다.

이들은 한국교회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각오와 함께 중보기도

를 부탁했고, 한국교회도 이들

의 기도 제목을 공유하며 중보

기도에 나섰다.

여자 핸드볼대표팀의 정유라

는 27일 오후 4시 네덜란드와의 

조별리그 경기를 앞두고 자신의 

SNS에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

고 최선을 다하겠다”며 “선수들

이 어디에 있든지 기도하고 찬

양하며 시합에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다.

1923년 국내에 럭비가 도입

된 후 약 100년 만에 사상 첫 올

림픽에 도전하는 한국 남자 럭

비 7인제 대표팀의 장성민은 “

올림픽 첫 출전인데, 두려워하

지 않고 담대하게 부상 없이 잘 

마무리하고 돌아오도록 기도로 

응원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남자 

10m 공기권총 1위로 올림픽 출

전권을 따낸 김모세와 생애 첫 

올림픽 출전인 남자 25m 속사

권총의 한대윤은 경기에 앞서 

늘 기도로 준비하는 선수들이

다. 김모세는 “‘출애굽’의 영웅이

었던 모세처럼 역경을 딛고 큰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해달라”

고 기도 제목을 전했다. 그의 이

름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어

머니가 직접 지어주셨다.

코치진과 심판 등으로 올림픽 

무대에 오른 이들도 있다. 사격 

이도희 감독은 “노력한 만큼 성

과를 낼 수 있고 무사히 귀국하

도록 기도해 달라”고 했다. 오윤

정 복싱 트레이너는 “첫 올림픽

에 출전하는 선수들뿐 아니라 

모두가 긴장하지 않고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

님께서 늘 동행하고 계심을 믿

고 경기에서 좋은 결과로 나타

나도록 함께 해 달라”고 당부했

다.

현숙희 여의도순복음교회 집

사는 유도 지명심판으로 올림픽

에 참가했다. 현 집사는 지난 11

일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이영훈 목사와 만난 자리에서 “

목사님께서 기도해주셔서 귀한 

자리에 발탁됐다”면서 “몸 건강

히 잘 다녀오겠다”고 말했다.

한국교회는 선수와 코치진을 

기도로 응원하고 있다.

한국올림픽선교회(대표회장 

함덕기 목사)는 코로나19로 도

쿄에 스포츠선교단을 파송하지 

않았다. 대신 대회 기간 중보기

도팀을 운영해 경기 일정에 맞

춰 선수들과 코치진 등을 위해 

기도할 예정이다.

황승택 전도사는 “선수촌 운

영방침에 따라 선수들도 선수촌

에서 퇴촌하느라 같이 모여 예

배드릴 수 있는 환경이 안 됐다”

며 “선수 생활을 하면서 교회 양

육을 받기 어려운데, 선수들이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뒤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보면 참 귀

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비

인기 종목 선수들은 경기 모습

이 비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

는 것이 안타까운데 그들을 위

해서도 기도해달라”고 덧붙였

다.

한국기독교스포츠총연합회(

총재 강영선 목사)는 올림픽을 

앞두고 선수와 코치진을 위해 

기도할 ‘1004명의 기도용사’를, 

온누리교회(이재훈 목사)는 지

난 8일 온라인으로 기독선수파

송예배를 진행하면서 ‘100명의 

기도 용사’를 모집했다.

한교총, 통합 위해 한기총 끌어안을까

북한 복음화 통해 북방선교 초석 놓는다

도쿄올림픽 출전, 기독 전사들…

“교회만 차별하는 정치적 방역 즉각 중단하라” 

사무총장 등 주요 기관장 4명 동시 인준

“평등법안 반대”지역교계도 한목소리

신천지 정부방역활동 방해혐의입증 공방

연합기관 통합 논의 어디까지 왔나

C&MA 한국총회 평창서 연례 총회

한국올림픽선교회, 대회 기간 중보기도

예자연 규탄 성명…조직 확대·의료전문위원 위촉

예장통합 9월 106회 정기총회 핵심 관전 포인트

교단 이어...본질상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다

이만희 교주 항소심 2차 공판서 역학조사 범위 놓고



2021년 7월 31일 토요일 www.chpress.net 13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18세기 유럽 교회는 기울

어 가고 있었다. 과거 찬란한 

기독교 문명 속에 교회 건물들

은 관광지가 되어 가고 있을 

때였다. 이때에 모라비안 공동

체는 어둠 속에 찬란한 빛처럼 

세계 복음화를 위한 진원지가 

되었다. 영국교회의 대주교 겸 

작가였던 로날드 녹스(Ronald 

Knox, 1888-1957)는 모라비안 

운동을 일컬어 유럽 선교에 활

력을 불어넣은 “누룩”이라고 

했다.  저들은 처음 독일 작센

지역에 있던 조그만 공동체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 공동체가 

보여준 선교의 모범은 과소평

가할 수 없다.  어떻게 저들이 

20년 동안 파송했던 선교사 숫

자가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지

난 2백년간 모든 개신교회가 

파송한 선교사 수 보다 더 많

을 수 있단 말인가? 뿐만 아니

라 저들은  요한 웨슬레(John 

Wesley)를 비롯하여 세계의 많

은 전도자들에게 선교적 영감

을 끼쳤다.  코로나로 선교가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는 저들

의 선교정신과 사역방법을 고

찰해 볼 필요가 있다.

 
모라비안 운동의  유래

모라비안 공동체는 모라비

아와 보헤미아 지역에서 나온 

난민들이 독일 작센 지방의 사

유지에 정착한 그리스도인들

의 교회를 말한다. 모라비아란 

이름은 오늘날 체코 공화국의 

동쪽에 있던 지명이며 그 어원

은 그 지역 북서부에 있는 모

라바(Morava) 강에서 유래했

다. 모라비안들은 15세기 초에 

종교 개혁자 존 후스(John 

Huss)의 영향을 받았다. 저들

은 1467년 이름을 “형제 교회

(the  Church  o f  the 

Brotherhood)”라고 개칭하였

으며  16,7세기에는  가톨릭교

회의 제도를 거부함으로 박해

의 대상이 되었다.  저들은 

1722년에 90명의 신도들이 로

마 가톨릭 교회의  탄압을 피

해 작센지방으로 피난하게 되

었고 젊은 경건주의자인 진젠

도르프 백작으로부터 드레스

텐(Dresden) 근처의 영지(領

地) 한 부분을 제공받게 되었

다. 4년 후인 1726년에는 그 수

가 300여 명으로 불어났다. 저

들 은  이 곳 을  헤 른 훗

(Herrnhut)이라 하였다. 처음

에 진젠도르프는 피난처만 제

공했을 뿐, 이 정착자들에게 거

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으나 

점차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맡

기 시작했다. 후에는 모라비안 

형제단을 돌보기 위해 백작의 

지위도 버리고 형제단의 일에

만 몰두하게 되었다. 1727년 

성찬 예배를 통해 진젠도르프

는 모라비안 감독으로 안수를 

받음으로서 헤른훗의 지도자

로 확증되었다. 

진 젠 도 르 프 ( N i c h o l a s 

Ludwig Zinzendorf, 1700-

1760) 백작

“나에게 한 가지 열정이 있

다면, 그 것은 바로 예수님이시

다,.I have only one passion, 

and that is Christ).”  이 말은 

진젠돌프 백작의 중심 생각이

었다.  그는 18세기 경건주의 

운동의 대표적인 인물로 선교

에서 뿐만 아니라 신앙과 열심 

면에서도 진정한 모델이 되었

다. 그의 지도력 하에서 모라비

안 운동은 기독교 선교에 있어

서 기념비적인 영향력을 나타

낼 수 있었다. 진젠도르프는 유

명한 경건주의자인 프랑케의 

제자였으며 열렬한 경건주의 

가문에서 자란 젊은 귀족이었

다. 그는 이미 젊은 시절에 그

의 전 생애와 재물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기로 작정

했었다. 그는 당시 독일의 학문

성향인 이성적 신(神) 인식을 

거부하였고 오직 기독론 중심

의  역사적 계시관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선교 신학은 “복

음은 모든 피조물, 모든 민족에

게 선포되어져야 한다. 오직 성

령만이 유일한 선교사다. 인간

은 성령의 대리인이요, 성령이 

이미 예비하신 자들에게만 선

교사로 갈 수 있다. 그리스도는 

선교의 주인이고 그 자체를 주

관하시므로 교회가 그리스도

를 앞설 수 없고, 교회가 선교

를 주장할 수 없다.”라고 했다. 

그의 이러한 사상은 18세기 경

건주의를 빛냈으며, 크리스천 

생활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

가라는 새로운 판단력을 많은 

사람에게 제공해 주었다.

 
3. 모라비안 공동체의 선교

내용

모라비안 선교회가 1732년 

8월 서인도 제도에 최초로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했다. 한 

사람은 목수이고 한 사람은 옹

기장이였다. 이제 들어가면 다

시 오지 못할 두 사람을 보내

면서 성도들은 부둣가에 나와

서 그들을 배웅했다. 그 때 배

가 막 떠나는 순간 한 사람이 

배웅 나온 사람들을 향하여 소

리를 쳤다. "우리의 죄를 위해 

고통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여, 

당신의 고통이 우리가 드리는 

생명과 희생을 통해서 보상을 

받아 주소서." 1732년에 이렇

게 시작된 저들의 선교는  

1735년에는 그린란드와 수리

남, 1737년에는 아프리카, 

1740년에는 아메리카 인디언

과 실론, 1742년에는 중국, 

1747년에는 페르시아, 1754년

에는 자메이카, 1756년에는 안

티구아(Antigua)에까지 선교

사를 파송했다. 1760년 진젠도

르프가 죽기까지 28년 동안 모

라비안 교회는 226명의 선교

사를 배출했다. 진젠도르프 사

후에도 모라비안 공동체는 서

인도제도에서 2백년에 걸쳐 3

천명의 선교사를 지원하는 경

이적인 기록을 세웠고, 해외 선

교지의 신자 수가 내지 교회 

신자의 3배나 되는 놀라운 성

과를 보여줬다. 

 
5. 모라비안 선교 운동의 

특징  

모라비안들이 짧은 기간에 

전 세계에 걸쳐서 선교적 영향

을 미칠 수 있었던 원인은 무

엇인가?  첫째는 기도운동을 

했다. 저들은 1727년부터 24명

으로 구성된 기도 모임을 만들

어서 남여 두 사람이 짝을 지

어 자정부터 한 팀이 한 시간

씩 24 시간 연도(連禱)를 시작

했다. 놀라운 것은 이 기도가 

그로부터 백년 이상 지속됐었

다는 것이다. 둘째는 성육신적 

선교를 했다. 한 예로 아프리카

에서 잡혀온 노예들에게 복음

을 전하기 위해 자기 스스로가 

노예로 팔려갈 것을 결정하고 

그들 속에 들어가 살면서 복음

을 전했다고 한다. 이처럼 저들

은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수난

을 몸소 실천했다. 셋째는 철저

한 훈련과 준비였다. 저들은 공

동체 생활 통해 그리스도의 군

사로서 어디든 가기 위해 영적

훈련을 받았다. 또한 생존을 위

한 실제적인 생활 준비를 하였

다. 넷째는 평신도 중심의 자비

량 선교를 했다. 저들은 자급자

족을 원칙으로 하여 누구에게

도 지원을 받지 않았다. 모라비

안중에는 기술공들이 많았는

데 그것은 자립하기 위해서였

다. 다섯째는 전투적인 선교였

다. 모라비안들은 본국에 있는 

신자와 선교사의 비율이 12:1

일 정도로 대단하였다. 저들은 

선교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

았다.

 
맺음 말

진젠도르프가 이끌었던 모

라비안 공동체는 세계선교역

사에서 귀한 한 페이지를 장식

하고 있다. 저들의 순수한 열정

과  헌신적인 삶과 희생적 선

교는 비교할 데가 없다. 저들은 

사역에 앞서 먼저 그리스도 안

에서 사랑과 섬김의 가족공동

체를 지향했다. 이유인즉, “곁

에 있는 사람들끼리  사랑을 

표출하지 못한다면 누구에게 

사랑을 전파할 수 있겠는가?” 

라는 것 때문이었다.  나아가 

저들은 세상을 향해서 빛처럼 

살아가는 전투적인 삶을 추구

했다. 모라비안들은 선교를 특

정한 사람에게 주어진 전유물

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저들

은 예수를 믿고 만나게 되면 

선교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모라비안 공동체는 당시 누구

도 감당할 수 없었던 가장 강

력한 선교 기관이 될 수 있었

다. 주님의 지상 명령을 받들어 

집단으로 헌신한 이 공동체는 

역사가 흐른 지금까지도 진한 

감동과 도전을 가져다준다. 우

리는 모라비안들의 선교 정신

과 삶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는

가?  21세기를 사는 오늘의 교

회들도 모라비안 같은 선교정

신과 열정으로 도전해야 하지 

않겠는가? 300년이 지난 지금

도 저들의 숭고한 헌신이 보일 

듯 말듯 하다. 

jrsong007@hanmail.net

		 모라비안들은 사실 당시 개신교 교회의 주축 세력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는 모퉁이 돌 같은 저들을 들어 선교의 주춧돌로 쓰셨다.
		 모라비안들은 개신교 역사에서 최초로 선교중심적인 삶을 산 공동체였다.

선교의 창창 (174)

선교역사의 한 페이지를 자리매김 한 모라비안 공동체

송종록 목사
(크로스선교전략 연구소)

선  교

인류 최초로 교회의 파송을 

받은 선교사는 바울과 바나바

입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교

회의 리더였고, 안디옥교회의 

리더였습니다. 바나바의 고향

이 구브로입니다. 그의 존재를 

알리는 사도행전 4장에서 바

나바의 고향이 구브로임을 밝

힙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고향 

구브로를 향한 사랑을 숨기지 

않습니다. 바나바의 생애 그리

고 기독교 선교역사에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구브로를 

살펴봅니다. 

기독교 역사의 첫 선교사들

의 첫 선교지가 구브로였습니

다. 안디옥교회에서 첫 해외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조력자 마가 

요한이 안디옥을 떠나 첫 선

교지로 방문한 곳이 바나바의 

고향 구브로입니다(행4:36). 

안디옥교회가 파송한 이 선교

팀은 초반에 당시 최 연장자

인 바나바가 리더십을 발휘합

니다. 바나바가 자신의 고향에

서 선교를 제안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할 수 있는 지점입니

다. 

구브로는 지중해에 있는 섬

입니다. 시칠리아, 사르데냐 

다음으로 지중해에서 세 번째 

큰 섬입니다. 터키 아나톨리아 

남쪽에 자리 잡은 구브로는 

지리상으로는 서남아시아로 

분류되지만 유럽에 가까이 있

어서 유럽처럼 느껴집니다. 구

브로는 북쪽으로는 터키, 동쪽

으로는 시리아·레바논·이스

라엘, 서쪽으로는 그리스, 남

쪽으로는 이집트와 접하고 있

어 고대 제국들의 지배를 차

례로 받았습니다.

구브로의 역사는 선사 이전

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

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비

너스라고 불리는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고향이 구브로입

니다. 아테네의 아레오파고스

가 전쟁의 신 아레스의 광장

이라는 의미인데 그 전쟁의 

신 아레스와 아프로디테가 사

랑을 나눕니다. 이외에도 구브

로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몇 

차례 등장합니다. 

또 스토아철학의 창시자인 

제논이 구브로 출신입니다. 구

브로 무역상 아들이었던 제논

이 아테네에 이주해서 철학을 

공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서

양 문학의 원조인 호머의 일

리아드와 오디세이에 구브로

가 등장합니다. 이런 고전들에 

구브로가 등장하는 것이 구브

로의 오래된 역사를 말합니다.

구브로는 성경에서도 구약

부터 등장합니다. 구약의 ‘깃

딤’(창10:4, 민24:24, 대상1:7, 

사23;1, 12, 렘2:10, 겔27:6, 

단11:30)이 구브로입니다. ‘깃

딤’은 ‘괴롭게 하다’란 의미의 

히브리어의 킷티에서 온 말로 

과거 이 섬이 페르시아의 지

배를 받을 때 구브로에 있던 

도시인 키티온에서 온 말이라

고 합니다. 신약에서는 구브로

는 바나바의 고향(행4:36)이

었고, 바울과 동행했던 바울의 

제자 나손의 고향(행21:16)이

었습니다.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에 구

브로는 여러 제국의 지배를 

계속 받습니다. BC 707부터 

669년까지 구브로가 앗수르

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다가 

BC 570년에서 545년까지 애

굽의 지배를 받습니다. BC 

333년에는 알렉산더 대제가 

지배하고 BC 57년에 로마에 

점령되고 로마의 지배를 받습

니다. 

바울 시대에 구브로는 로마

제국에 편입되었습니다. 처음

에는 황제령이었으나 후에 원

로원에 소속되어 대리총독으

로 불리는 집정관이 다스렸습

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바울

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던 

서기오 바울이 대리총독이었

습니다. 서기오가 바나바와 바

울 선교의 첫 열매였습니다. 

기독교 첫 선교사들의 첫 선

교 열매가 첫 선교지 구브로

의 총독 서기오 바울입니다.

이 구브로 섬은 제주도의 5

배가 되는 대형 섬입니다. 구

브로의 영어 발음은 사이프러

스 혹은 키프러스(Cyprus)인

데, 우리에게 친숙한 장소입니

다. 2002년 1월부터 한국군 출

신 최초 유엔군 평화유지군 

사령관으로 황진하 장군(육사

25기 중장, 전 국회의원)이 근

무했던 곳입니다. 

구브로는 시리아 해안에서

도 96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

인들이 이주하여 살았습니다. 

바울이 방문할 당시 구브로에

는 여러 개의 유대인 회당(행

13:5)이 있었습니다. 바울 당

시 구브로에는 상당한 재력을 

가진 다수의 유대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구브로가 주목받게 된 것은 

구브로 출신 바나바가 예루살

렘교회 지도자가 되면서부터

입니다. 본명은 조셉인데 위로

에 탁월했던 그에게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위로자)라는 

별명을 주었습니다. 권위자(

勸慰者)라는 의미인 ‘바나바’

는 기독교 교회사에 길이 빛

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교회를 목

회하다가 바울을 동역자로 초

청합니다. 당시 상황으로 바울

에게는 파격적인 일이었습니

다. 바나바는 바울과 함께 안

디옥교회를 세웠고, 안디옥교

회 선교사로 파송되어 고향 

구브로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훗날 바나바는 구브로에서 유

대인 폭동 때 돌에 맞아 순교

한 후 구브로에 묻혔고, 그의 

무덤은 현재 구브로의 중요한 

관광명소입니다. 또한 바나바

를 기념하는 바나바수도원이 

구브로에 아직도 운영 중입니

다.

구브로에는 나사로의 무덤

이 있습니다. 교회 전승에 따

르면 예수님의 기적으로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무덤이 구브

로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배를 타고 난파당한 후 기적

적으로 구브로에 도착한 나사

로는 30년간 구브로에서 선교

하다가 소천했다고 합니다. 그

래서 나사로기념교회가 구브

로에 있어서 현재 중요한 관

광명소입니다. 아울러 구브로

에는 바울이 선교 중에 채찍

에 맞은 것을 기념하는 교회(

성공회)가 있어서 많은 관광

객들이 찾는 또 하나의 관광 

명소입니다. 
chap1207@hotmail.com

강태광 목사
 ( 월드쉐어USA대표 ) 

인문학으로 읽는 바울의 생애  
➇ 최초 선교지 구브로

동역자 바나바의 고향이며 안디옥교회 첫 해외선교지

총독 서기오 바울이 첫 열매...나사로기념교회도 있어



2. 오늘날 교회 예배에 주는 도전들 

2)순수한 열정의 찬양이 있는 찬양 공동체

(지난 회에 초대교회 예배음악의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예배찬양관을 정립하며 초기 기독교 교인들

이 오늘날 크리스천들에게 예배찬양에 대해 제시함

직한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서술하며 방향을 제안

하고자 한다.)

먼저, 찬양 가사의 현주소를 점검하여 바른 예배

찬양 가사를 정돈해야 한다. 초기 기독교 교회는 예

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예배였다. 하지만 그들은  

복음을 찬양으로 표현하고 결론은 삼위 하나님을 

칭송하고 송축하며 영광 돌리는 찬양의 가사가 있

는 것을 많은 부분에서 발견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되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오늘날 한국교회 

예배 찬양의 가사에 많은 관심을 가져서 찬양의 균

형을 잘 유지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찬양의 많은 부분은 성삼

위 하나님이 중심이 되기보다 삼위 중 한 분에 집중

이 된 혹은 내가 중심이 되어 내 삶의 윤리, 고백 등

이 더 강조되어 가사가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된다(물

론 이것들도 중요하다). 초기 기독교 예배를 연구하

는 듀크대학의 레스터 루스(Lester Ruth) 교수는 오

늘날 미국교회에서 드리는 찬양의 가사를 연구하며 

다음과 같은 통계를 내놓았다. 

하나님 아버지를 정확하게 언급하는 곡은 모든 

다섯 곡 안에서 한 곡에도 미치지 못한다. 기도찬양

으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 직접 언급된 찬양은 열 

곡 중 한 곡도 채 안 된다. 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

해 언급하는 것은 전체 곡 중 다섯 곡이 된다. 하지

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직접적으로 언급

된 곡은 다섯 곡 중 한 곡에 이른다는 연구 조사결

과를 내놓았다. 

이와 같은 통계는 우리 한국교회와 다를 바가 전

혀 없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미국 찬양들을 주로 번

역하여 사용하는 우리의 현실이 오히려 이 통계에

서 나온 결과보다도 더 낮게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

는 가사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교회음악 지도자들은 먼저 가사에 깊은 

주안점을 두고 음악의 전체 흐름을 점검하여 곡을 

선택해야 한다. 한편 새롭게 곡을 쓰는 작곡가들은 

본인이 직접 가사를 만들어 음악에 그 가사를 대입

시키려 하는 것보다는 성경의 내용이나 성경, 신학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작시자들에게 의뢰하여 가

사를 가지고 거기에 맞추어 곡을 쓰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 예배찬양의 음악적 기교를 점검하여 바

른 음악적 기능을 갖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초

대교회 예배 공동체에서 드렸던 찬양은 다양하지만 

단순하였다. 그러나 열정이 넘치는 가운데 삼위 하

나님을 송축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사건을 찬

양했던 아름다운 공동체였다.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6세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그레고리안 성가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

동안 구전으로만 전해오던 유대교, 초대 기독교 교

회의 예전과  찬양을 수집 정리하여 기록으로 남긴 

것이기에 그것을 통해 그들이 어떠한 가사와 음악

으로 찬양했는지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기 때문이

다. 

그레고리안 성가는 예배를 위한 기능음악으로 인

간의 감정을 배제한 비개성적이고 객관적인 음악이

며 신앙심을 고취하는 내면적 성격을 갖고 있다. 이 

그레고리안 챤트는 하나님을 찬양드림에 있어 좋은 

교범이 되는 중요 단서이다. 

오늘날 예배음악은 화려한 예술적 기교와 아름다

움에 더 심취되어가고 있는 시대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예술적 기교와 아름다움의 목적이 하나

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관

심을 가지려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한

국교회의 예배와 음악을 쓴 김춘해 교수는 “지금의 

교회음악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음악에는 관심이 

없고 사람이 좋아하는 음악에 관심이 많은 것 같다. 

그래서 사람이 좋아하는 음악을 교회에서 연주한

다” 라고 이야기 한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음악은 

그 예술성, 아름다움 이전에 단순함을 갖고 하나님

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지닌 채 하나님을 송축하려

는 그 소중한 마음을 원하신다. 오늘날의 급속하게 

발전되어가는 음악 예술을 물론 저버릴 수 없다. 그

것도 결국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주신 귀한 선물들

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모든 기교와 기술들은 오

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는 도구요, 수단이

지 그 이상 즉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찬양하는 행위를 점검하여 바른 예배

자들이 되어야 한다. 초기 기독교 예배자들은 구약

의 전통을 이어받아 응답송(Responsorial) 형태로 

또는 교창송(Antiphonal) 형태로 매 순간 뜨거운 열

정을 가지고 찬양을 드렸던 예배자들이었다. 오늘

날 현대문명이 주는 이기들이 우리로 하여금 오히

려 마음가짐을 흐트러트리고 열정의 찬양을 갖지 

못하게 구경꾼으로 전락시키는 경향이 많이 있다. 

하나의 예로 오늘날 예배에서는 성경 찬송이 스

크린을 통해 모두 안내를 해주기 때문에 꼭 필요함

을 느끼지 못하게 한다. 
<15면으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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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임상 교수
(월드미션대학교대학원)

포스트 코비드 시대 사역의 변화에 따른 교회 예배와 음악 (10)
매일가정예배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
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
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여준 땅’이 아
니라 ‘보여줄 땅’입니다. 아직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인도하실지 정확히 보
여주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
디로 갈지를 알려주시지 않을 때가 많습니
다. 우리의 생각과 잔꾀를 차단하시려는 하
나님의 의도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

속만 의지해 무작정 떠났습니다(히11:8). 지
도나 네비게이션도 없고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말씀을 의지해 
길을 떠났습니다. 어디로 갈지 몰랐지만 그
가 분명히 알았던 것은 ‘누구와 함께 가는가’
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으로 인
도하셨습니다. 불확실함 속에서도 말씀을 따
라가며 마침내 가나안(평안)을 누리시기 바
랍니다.  

보여줄 땅(창12:4-9)찬430장화

하나님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토
가 아니라 통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
치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복입니다. 그 복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하나님나라의 표본을 이 
땅에 국가 형태로 세우십니다. 그 시작에 아
브라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시할 땅(
영토)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
께서 다스리시는(주권) 민족(국민)을 만드시
며 국가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라

를 세우시는 목적은 그 나라를 통해 모든 민
족이 복(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브
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아브라
함의 후손이 되고 하나님나라를 상속받게 됩
니다(롬4장). 우리는 하나님나라(생명, 구원)
를 상속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
시는 복(생명, 구원)이 우리가 속한 공동체로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들이 됩시다.    

하나님나라의 시작(창12:1-3)찬486장월

아브라함이 도착한 가나안 땅에는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물질적 풍요
를 쫓아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애굽왕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사래를 아내로 달라고 하자 아
브라함은 사래를 바로의 침실로 보내고 바로
에게 큰 재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에게 재앙을 내리시자 그 재앙이 사래를 취하
려고 했던 일 때문임을 깨달은 바로는 아브라
함을 애굽에서 나가게 합니다. 아브라함은 빈

손으로 애굽에 들어갔지만 큰 부자가 돼서 나
오게 됐습니다. 야곱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갔
다가 430년간 종살이한 후 은금과 패물을 받
아 출애굽하는 장면을 미리 보여줍니다. 아브
라함은 먹고사는 문제 때문에 가나안을 버리
고 애굽으로 갔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
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
나님을 찬양합시다. 

기근과 애굽(창12:10-20)찬546장수

애굽에서 많은 재물을 갖고 나온 아브라함
은 점점 더 큰 부자가 됩니다. 아브라함과 롯
은 서로의 가축이 심히 많아져서 함께 거주
하기 힘들게 되고 롯은 풍요로워 보이는 소
알을 선택해 소돔에 정착합니다. 그런데 그
곳은 죄악이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남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헤브론으로 옮겨서 거주하며 하

나님을 예배합니다. 보이는 것에 속지 말아
야 합니다. 사단의 전략은 속임수를 사용해
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도록 합니다(창3:6). 
광야에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유혹했
습니다(마4:8). 보이는 것에 속지 말고 말씀
을 따라갑시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창13:1-18)찬199장목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
는 너의 방패요 큰 상급’이라 말씀하십니다. 
방패는 그 뒤에 피하는 사람을 대신해 칼과 화
살을 맞으며 방패 뒤에 피한 사람을 살려내는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사망의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하나
님은 우리의 큰 상급이십니다. 즉, 그분의 생
명이 우리에게 가장 큰 상급입니다. 우리의 공
로로 주어지는 상급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로

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급이십니다.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무슨 상급을 주시겠습니까? 
묻고 하나님께서는 씨(자손)을 주시겠다고 약
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이 늙었지
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전부입
니다.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금 방패와 상급(창15:1-7)찬191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가나안)
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자 그 약속의 표징
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3년된 암소와 3년된 암염소와 3년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준비하라하셨고 새
를 제외한 모든 짐승의 중간을 쪼개 반으로 
갈라놓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
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이방에서 나
그네로 살다가 400년 후 큰 재물을 갖고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리고 친히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며 언
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타는 횃불)만 지나갔습니다. 언
약불이행 시 받을 형벌(쪼개짐)을 하나님께
서 받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
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쪼개지신 것
입니다. 십자가(언약)가 우리를 생명(가나
안)으로 인도합니다. 오직 예수!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다(창15:8-21)찬573장토

김덕수 목사(하늘소망교회/ 생터사역원 LA지부장) 

dsukim@gmail.com

II. 초기 기독교 예배를 통해서 본 예배와 음악 

인간 감정 배제한 그레고리안챤트는 찬양의 좋은 교범
하나님만 존귀케 되는 가사와 음악적 기교로 회복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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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

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

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

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

재심이로다”(시편 22:27-28).

샬롬 인도네시아 동역자님

들께 바탐 섬에서 평안을 전

해드립니다. 사람의 생각과 

지혜로 이해되는 않는 현실의 

상황과 어려움들 앞에 여전히 

우리 주님은 선하시고, 자비

하시고, 완전하심을 고백하며 

전능하신 우리 주님의 일하심

을 기다립니다. 동역자분들의 

상황들을 저희들이 다 알 수

는 없지만 실수가 없으신 주

님께서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

을 다해 주님을 찾고 찾는다

면 최고의 선물을 반드시 주

실 것이라 믿고 동역자분들의 

일터와 가정과 믿음의 자녀들

을 위해 깨어 기도로 동역하

고 있습니다. 저희들 또한 동

역자분들의 헌신과 사랑의 동

역과 중보로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성실하게 기쁨으로 감

당하며 더 큰 소망을 붙들고 

힘을 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소식

인도네시아가 갑작스런 확

진자 증가(5-6천명/일→1.3

만명/일)로 전국이 긴장을 하

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 백

신을 접종한 인도네시아 의사

와 간호사들의 무더기 코로나 

확진소식과 한인교민과 선교

사님들의 확진 소식들 가운데 

바탐 섬에서의 사역도 많이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백신을 접종 받아야 할지 많

이 고민하며, 동선을 최대한 

줄이며 6월을 보내고 있습니

다. 모이는 사역은 마음껏 할 

수 없지만 사역자들과는 매일 

모여 기도회와 설교와 학습 

자료들을 준비해 유튜브 채널

과 줌을 통해 사역의 끈을 이

어가며 가정들을 돌보고 심방

하게 하심이 감사입니다. 

코로나19 어려움 속에서 무

허가 빈민마을에서 하루하루 

벌어야 먹고 사는 부모님들이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가난한 영혼들과 어린 자녀들

이 굶고 있음을 그냥 둘 수 없

어서 쌀을 나누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며 함께 아파하고 

위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

하신 주님께 감사입니다. 어

려운 팬데믹 시간 가운데 현

장에서 오늘도 오병이어의 기

적이 일어나고 있음이 주님이 

살아 일하고 계신 증거이고 

저희들의 고백입니다.

△기도제목

1. 코로나19가 더 심해져 바

탐 한인들도 사망하고 선교사

님들도 확진이 계속되어 병원

에 계신 선교사 가정들도 있습

니다. 사역현장이 동요되지 않

고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건강 

주시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2. 말씀(TEE)훈련을 통해 

교회 리더들과 사역자들이 성

령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성숙한 하

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3. 나나스 마을과 발로이 꼴

람마을의 공부방 친구들과 가

족들이 생활의 어려움을 잘 견

디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범죄를 저지르

지 않고 가족들을 해하지 않고 

집을 나가지 않고 부모들이 가

정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4. 리완, 기드온, 오리스, 노

르마, 알피안, 이부빠르띤 사

역자들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돌보시고 또한 매일 심방하며 

돌보는 아이들과의 관계가 더 

큰 믿음과 사랑의 띠로 묶여

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

니다. 

5. 지난주에 장인어른이 심

근경색과 심장출혈로 두 번째 

응급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지

금 회복 중에 계신데, 모든 상

황을 생명의 주관자 되신 주님

의 계획과 뜻대로 인도하시고, 

가족들 마음을 지켜주시길 기

도 부탁드립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합니다.

-주님 그늘아래 인도네시

아에서 김태호, 장윤희, 현준, 

현민 선교사 올림
theo88@daum.net

인도네시아 

선교 편지

하나님 나라 복음은 영과 육

을 포함한 통전적인 복음이다. 

필자는 2장에서 예수님의 죽으

심과 부활의 복음과 하나님 나

라 복음과 관계를 살펴봄으로 

예수께서 의도한 하나님 나라

는 내세적일 뿐 아니라 현세적

이어서 영과 육을 포괄하고 있

음을 살펴보았고 3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장애인 

공동체인 데이브레이크에서 실

현했던 헨리 나우웬의 사상과 

실천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장

에서는 하나님 나라 복음과 헨

리 나우웬의 사상과 실천에 비

추어 뉴저지밀알 선교단의 사

역을 평가하고 발전 방향을 제

시하고자 한다.

제 1절 뉴저지밀알선교단의 역사  

뉴저지밀알의 역사는 1992

년 6월 8일 미주 밀알선교단으

로부터 시작한다. 1983년 장애

인선교와 공부에 목적을 두고 

미국에서 활동하던 시각장애 

이재서 박사(현 세계밀알총재, 

총신대학교수)는 1990년 럭커

스 대학원 사회복지정책으로 

박사학위 과정 중 1980년 대학 

1학년 때부터 봉사하였고 육

군에서 군목을 마치고 장애인

선교를 위해 미국에 와있던 강

원호 목사 부부와 함께 1991년 

11월 2일 워싱톤밀알선교단을 

설립하고 1992년 6월 8일 워

싱턴밀알을 중심으로 미주밀

알선교단을 조직하였다. 미주

밀알선교단은 1979년 10월 16

일에 세워진 한국밀알선교단과 

같이 장애인 전도, 봉사, 계몽을 

목적으로 활동하였다.

미주밀알선교단은 1994년 7

월 17일 뉴저지 밀알선교단을 

창단하였다. 1994년 7월 17일

부터 1994년 10월 14일까지 한

수진 자매가 비상근 책임사역

자로 수고했고 1994년 10월 15

일부터 1996년 12월 31일까지

는 한종세 집사가 전임 총무로 

수고했다. 1997년 1월 1일부

터 2001년 6월 30일까지 이상

조 목사가 단장으로 수고했으

며 2001년 7월1일부터 2018년 

3월 현재까지 필자가 단장으로 

섬기고 있다. 

필자는 1991년 11월부터 

1997년 5월까지 워싱턴밀알단

장을 역임한 바 있고 1997년 6

월부터 2001년 6월까지 한국밀

알단장 역할을 수행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 2001년 8월

부터 2009년 12월까지 미주 총

단장직과 뉴저지밀알선교단장

을 겸임하기도 했다. 2018년 3

월 현재 뉴저지밀알선교단 단

장과 세계밀알연합회 부총재

로 활동하고 있다 

제 2절 뉴저지 밀알선교단의 

3대 존재목적 

뉴저지밀알선교단은 미주밀

알선교단과 함께 3대 존재목적

을 공유하고 있다(이재서, “밀

알의 마음 강물로 흐르면” 서

울: 한국밀알출판부, 2004). 이 

목적은 세계 어느 밀알선교단

도 모두 함께한다. 

1. 전도 

첫 번째 목적은 전도다. 장애

인과 그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전한다. 장애인을 생각하면 사

람들은 사회복지적 차원만 생

각한다. 비장애인도 예수님 없

이는 행복할 수 없듯이 장애인

도 예수님 없이는 행복할 수 없

다.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

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

는 것을 밀알선교단의 최우선 

목표로 정하고 있고 밀알의 모

든 활동은 성경적 가치관과 예

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 종교

에 관계없이 모든 장애인들은 

밀알이 제공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임원이나 직원은 예

수님을 영접하고 성경적인 가

치관에 동의한 사람만이 자격

이 있다.

2. 봉사 

두 번째 목적은 봉사다. 장애

인들은 예수님의 복음만 필요

할 뿐 아니라 의식주 문제에서 

어렵고 신체적인 고통을 겪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적인 차

원의 도움과 특수교육, 차량 라

이드 등등 봉사가 필요하다. 특

히 가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

기 때문에 일자리, 정서적으로 

외롭기 때문에 친구가 필요하

다. 장애인들이 예배하는 자리

에서, 친구 되는 자리에서, 일하

는 자리에서 평등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3. 계몽 

세 번째 목적은 계몽이다. 이 

일은 몇몇 소수의 사람만이 할 

수가 없고 대중운동으로 확대

되어야 한다. 그러하기 위해서

는 장애인 세계를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대부분 나빠서가 아

니라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

기 때문에 밀알은 장애인에 관

한 내용을 교회나 사회에 바로 

알리는 역할을 한다.

miju92@gmail.com

뉴저지밀알선교단 단장  강원호 목사

하나님 나라 복음에 기반 한 뉴저지밀알선교단의 장애인 사역

장애인 선교 “복음과 사랑의 실천” (12)

<14면에서 계속>

하지만 찬양을 드릴 때 찬송가

를 들고 찬양하는 것과 찬송가 없

이 스크린에 의존해서 찬양하는 

것은 마음가짐이 다를 수밖에 없

다. 찬송가를 손에 직접 들고 찬

양할 때에 더 깊이 가사를 묵상하

며 열정으로 드리게 될 확률이 높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순간은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을 지닌 

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의 마음을 

담아 최상의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필요하다. 

초기 기독교 교회 예배자들은 

찬양의 본질을 잘 이해하고 올바

른 찬양을 드린 예배공동체였다. 

오늘날 우리 예배찬양의 현실을 

진단해볼 때 초대교회 찬양공동

체보다도 훨씬 다양한 장르와 음

악적 기술을 갖고 화려하고 뜨겁

고, 그리고 열정적인 찬양을 한다

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열정이 결국 하나님이 아닌 나를 

드러내기 위한 모습에 더 치우쳐 

있는지 깊이 점검해 보아야 한다. 

로버트 웨버(Robert E. Web-

ber 1933-2007) 교수는 오늘의 

예배찬양을 “합리주의(Rational-

ism), 감정주의(emotionalism), 

그리고 오락적(entertainment) 

요소의 어느 한 쪽에 지나치게 치

우쳐 있다”고 지적한다. 이 요소

들은 결국 주권이 하나님이 아닌 

내가 되려는 강한 본능 속에서 나

타나게 되는 현상들인 것이다. 이

것이 바로 오늘날 예배와 음악의 

한 단면을 정확히 묘사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초기 기독교 교인들이 오늘날 

우리의 예배찬양을 보며 재정돈

(reset)하라고 강하게 권고하는 

것 같다. “오늘날 크리스천 예배

자들이여 찬양의 본질적 요소를 

갖고 내가 드러나지 않는 오직 하

나님만 존귀케 되는 가사와 음악

적인 기교, 그리고 하나님만을 향

한 열정의 찬양으로 회복되어야 

한다”고 말이다. 
iyoon@wmu.edu

...교회 예배와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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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는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바탕으로 회개의 

중요성울 강조한 책 “살려면 

회개하라”가 최근 쿰란출판사

에서 출간됐다.

저자 강신용 목사(뉴욕사랑

의동산교회 담임)는 “예수께

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고 하셨고 사도들은 온갖 박해

를 무릅쓰고 회개의 복음을 전

파하며 믿음의 좁은 길을 가면

서 경건의 삶을 강조”했지만 

회개 없는 복음이 횡행하고 말

씀은 듣되 실천은 하지 않는 

요즘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책

을 썼다고 밝혔다.

강 목사는 또 “책을 읽는 독

자들이 마음눈이 밝아지고 영

혼이 은혜의 빛으로 채워져 회

개의 역사가 일어나 쇠약한 영

혼들이 힘을 얻고 성령으로 충

만해지기를 바란다”고 머리말

에 적었다. 

기독교의 핵심인 구원의 첫 

단계인 회개는 가장 중요하지

만 이 시대 사람들이 별로 좋

아하지 않는 말이다. 그러나 

저자는 “구원의 믿음은 그리스

도 안에서 회개를 전제로 한

다”며 “비록 소수일지라도 진

실로 믿으려는 영혼들에게 작

은 울림이 되는 책이 되길 바

란다”고 전했다.

책은 제1부 지금은 잠에서 

깨어날 때다, 제2부 회개의 본

질, 제3부 받으시는 회개, 제4

부 회개의 결과들 등 4부로 나

눠 1부에 1장 시대를 분별하고 

회개하라, 2장 자신의 정체를 

알고 회개하라, 2부 1장 하나

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다, 

2장 죄를 뉘우치고 통회하는 

것이 회개다, 3장 순종으로 돌

이키는 것이 회개다, 4장 불의

한 행실을 버리는 것이 회개

다, 3부는 1장 참된 회개만 받

으신다, 2장 용서하는 자의 회

개를 받으신다, 3장 받으시되 

대가를 치르는 회개가 있다, 4

부 1장 회개를 겸손한 사람을 

만든다, 2장 회개는 환난을 멈

추게 한다, 3장 회개는 구원의 

믿음을 얻게 한다, 4장 회개는 

개인과 교회의 성장을 가져온

다 등의 제목으로 전개된다.

설교가 아닌 칼럼 형식으로, 

마치 회개의 처음부터 마지막

까지 모든 것을 섭렵한 듯 한 

이 책이 회개가 사라진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큰 도전과 울

림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책은 총 267페이지로 미국내 

각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저자 연락처: aerimkang@hotmail.com 

<유원정 기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구원의 첫 단계 회개에 대해

저자 강신용 목사

새책소개새책소개

“살려면 회개하라”

-캐나다 이민 1.5세로 이민

교회 성도들에게 해주고 싶으

신 말씀은?

지난번 퀸즈장로교회 여름 

전교인 수련회 때도 나눈 말씀

입니다만 이민자로서 하나님

께 부여 받고 보냄 받은 특별

한 삶의 자리, 즉 “문지방 자

리, 경계선 자리”를 감사함으

로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 

자리는 경계선에 살고 있는 또 

다른 이웃들을 누구보다 쉽게 

볼 수 있는 자리로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이 거할 수 있는 자리라고 

믿습니다. 

아울러, “요란하지 않은 삶”

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싶습니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

나님을 따라가려면 우리 스스

로는 잠잠해야 합니다. 한 알

의 밀알처럼 땅에 떨어지는 삶

도, 큰 바위도 아니기에, 떨어

진다고 큰 소리가 나지는 않습

니다. 

또한 포도나무 되신 그리스

도 예수께 붙어 있음으로 열매 

맺는 삶도 시끄럽지 않습니다. 

떨어져 나갈 때야 부러지는 소

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위대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우리 스

스로가 위대해질 필요는 없음

을, 우리가 하는 일 자체가 위

대할 필요도 요란할 필요도 없

음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역 철학을 소개해주신다면?

삶 속에 깊이 새겨진 3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땅, 길, 그리고 끝”입니다. 

저는 다양한 땅들을 밟으며 

살아왔습니다. 지리적으로도 

많이 이동하며 살아왔고(한국, 

캐나다, 러시아, 카자흐스탄, 

미국) 언어적으로도 문화적으

로도 다양한 땅들과 사람들에 

적응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앞으로도 길을 

걷다가 또 다른 땅으로 움직여

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해

도 별 다른 두려움이나 주저함

은 없을 것이라는 잠잠한 확신

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의 

용기, 적응 능력 때문이 아니라 

다양한 땅들을 이어준 “길”이 

있기 때문이고, 그 길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제게 가야

할 길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

라 제가 걸어야 할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길에는 

분명한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끝을 마음 한가득 품

고 하루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 끝은 다름 아닌 요한계시록 

7:9-10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

과 방언에서 나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않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외치며 

살아 계신 열방의 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광스러운 끝을 품

으며 오늘도 시작합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별다른 계획이 있는 것은 아

닙니다. 하루하루 성실하게 하

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이

웃의 소리에 귀 막지 않고 살

면 하나님께서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한 가지 기도하며 시간을 투

자하고 있는 것은 현재 학장으

로 섬기는 Gordon Conwell 

Institute가 지역 교회와 평신

도 리더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

여 그들의 필요를 잘 파악하고 

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다양

한 배움의 시간과 공간을 고안

하여서 신학교의 풍성한 자원

들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신학교도 

교회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기

회를 얻게 되리

라 믿는 것이지

요. 공동체와 더

불어 삶이 이뤄

지는 자리를 떠

나지 않고서도 

하나님의 선교

에 지속적으로 

동참하는 하나

님의 백성들을 

섬 기 는 

C o m m u n a l 

and Mutual 

Learning(공동

적이고 상호적

인 배움)을 제

공하는 일을 성

실히 하는 것이 

지금 오늘 제가 해야 할 일이

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 일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알려주

시리라 믿습니다.  

 
-신력 및 가족 소개를 부탁

드립니다. 

6.25 전쟁 중 황해도에서 목

회하시다 순교하신 할아버지

와 7남매 모두를 하나님의 귀

한 자녀들로 키우신 할머니의 

귀한 신앙을 유산으로 받았습

니다. 뿐만 아니라 45년의 공

식적인 목회는 물론 은퇴 이후

에도 목회적 돌봄의 수고를 기

쁨으로 이어 가신 얼마전 하나

님 품으로 돌아가신 아버지와 

항상 그 옆에서 순종으로 섬기

신 어머니의 신앙 또한 제 삶

에 귀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같은 병원에서 태어나 지금

까지 비슷한 삶의 여정을 걸어 

온 남편되는 전성걸 목사는 현

재  온 라 인  선 교 교 육 

MEX(Mission Education by 

Extension)를 통해 선교사 및 

지역교회의 평생 선교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MEX는 혁신형 에듀테크 기

반의 양방향 온라인 개방교육

방식에 기초한 자기주도적 선

교교육 플랫폼입니다. 지난여

름에 토론토 대학을 졸업한 아

들 현우는 2021년 가을학기부

터는 2년간의 대학원 과정(조

직/기업 심리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독자들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

님, 우리를 부르신 구원자 하

나님, 우리를 보내시는 선교 

하나님을 평생 기억하시며 보

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서 주시는 능력과 평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세우는 지체로서 각자의 일을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기도합니다.  

<유원정 기자>

“위대한 하나님 섬기는데 우리 스스로 위대해질 필요 없다”

인/터/뷰
고든콘웰신학교, 선교학   조은아 교수

“요란하지 않은 삶”의 가치 강조 
땅, 길, 끝...삶속에 새기며 살아와

조은아 교수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구원자 하나님 

우리를 보내시는 선교 하나님을 평생 기억하며 살길...

지난 독립기념일 연휴 동안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 전

교인 여름수련회 강사로 초청된 고든 콘웰 신학교(Gordon Conwell 

Theological Seminary) 조은아 교수는 복음 찬송가 “하나님의 은

혜”와 “축복하노라”, “십자가” 작사가로 더 많이 알려져 있다. 

또 지난 2월 “은혜 입은 자의 삶”(두란노)이라는 책을 발간했으

며 이 책 제목이 이번 퀸즈장로교회 수련회의 주제가 되기도 했다. 

여성을 주 강사로 초청한 것은 드문 경우지만 조 교수는 은혜가 넘

치면서도 뛰어난 강의로 교인들의 공감을 이뤄냈다. 

조은아 교수는 15세에 캐나다로 이민 캐나다 토론토대학과 러

시아 싱크트 뻬제르부르그 사범대학(노어노문학)을 졸업하고 풀

러신학교에서 선교학(MA, Ph.D)을 공부했다. 현재는 고든콘웰의 

선교학 교수로 “문화 이해”, “교차문화 리더십”, “리더십 개발” 등을 

강의하며 신학교 산하의 다양한 센터들을 하나로 묶고 있는 

Gordon Conwell Institute의 학장으로 교회 갱신과 선교를 위해 헌

신하고 있는 조은아 교수를 지면으로 만나본다. 


